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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강 회장, 유홍림 총장에게 발전기금 3만불 전달

미주 각지 동문 66명 참석 환대 받으며 모교 돌아봐

 홈커밍데이, 미주 동문들 ‘귀한 손님’ 대접

서울대 미주동창회 이상강 회장님 감사 
인사 /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 김기
현 부이사장 인사 말씀과 미주 12대 오
인환 회장님의 건배사도 곁들였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17대 이상강 회장
님의 인사말씀이시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 동문님들께 멋

  2024년 10월 20일 홈커밍데이,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동했던 
내 청춘을 생각하며 가는 교정이다.
  60, 50, 40, 30년 전에  각자의 단과대학
을 걸었던 교정을 생각하며 지금의 관
악 교정을 걷는다.
  특히,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한
국 방문을 하면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님의 오찬 환영을 받으며, 또 귀빈 대
접을 배풀어 주심에 얼마나 촉촉한 마
음으로 서울대 입구에 들어서는지 교포
들만이 느끼는 애틋한 감정일 것이다.
  서울대 가족의 날 행사, 홈커밍데이! 
그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다닌 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얼마나 큰 교육이 될까? 
최고라고 자부심 갖는 서울대 부모의 
자녀, 나도 커서 그렇게 되야지 하고 다
짐시켜 주는 뜻깊은 행사이다.
 우리는 아침 10시 30분 유홍림 총장
님께서 그리고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
회 회장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오찬 행
사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 식당에 미
주 각지에서 온 66명의 동문님들이 참
석했다.
  당일 예약 없이 참석한 몇 분의 동문
들이 있어 주최측에서 매우 당황해 했
으며 그로 인해 서울대 단과대 학장 몇 
분이 자리를 내주어 너무도 황당한 미
안함을 금할 길 없었다.
  다음 부터는 꼭 예약을 해주는 동문들
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내빈 소개와 유홍림 총장 및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 환영사 및 건배사/ 

진 오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홍림 
총장님과 김종섭 총동창회 회장님 이하 
준비해 주신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립
니다. 이 자리는 동문님들이 서울대 총
장님을 뵈면서 열심히 더욱 발전 시키
려는 모습을 보면서 후배들을 양성하시
는 노고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

러 나오게 하는 귀중하고 뜻깊은 자리
입니다. 홈커밍데이는 정말 졸업생들에
게는 모교의 어머님 같은 따뜻함을 느
끼게 하는 행사입니다. 서울대 미주동
문들이 모교 발전기금 회비란에 기부하
시는 기금은 동문님들의 정성의 마음을 
드리는 기금입니다. 액수는 한국 동문
들에 비하면 적지만 그 마음은 더 크다
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그 기금 중 일부 
3만불을 총장님 모금 사업에 보탬으로 
드립니다. 뜻깊은 사업에 동참하게됨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상강 회장님은 인사 말씀 후에 유
홍림 총장 SNU FUND에 서울대 미주 
동문들이 낸 발전기금으로 3만불을 기
부했다.
  모두 정문으로 이동하여 단체사진을 
찍었는데 총장님과 총동창회 회장님, 
미주동창회 회장님이 뒷편에 계셔서 사
진에 안보여 먼저 자리를  배려하지 못
해 죄송함이 많이 있었다.
 교정은 버스를 타고 둘러봤는데 재학
생들이 똘망똘망 총명하게 설명해 주
었다.
  버들골에는 음식 부스가 장엄하게 느
껴질 정도로 송우엽 사무총장님의 땀이 
느껴졌다. 서울대의 위상이 한껏 돋보
였다. 전날 먼저 준비된 부스를 보여주
며 설명해 주실 때 즐겁게 총동창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서울대 졸업생
이기에 나오는 정열로 느껴졌다.
취재 = 백옥자(음대 71 . 미주동창회 총
무국장)           <2면 홈커밍으로 계속>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이 모교를 찾은 미주 동문들을 환영하며 축배를 하고 있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이 미주 동문들이 기부한 서울대 발전기금 SNU FUND 중  3만불을  유홍림 서
울대 총장에게 전달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모교를 찾은 미주 동문들을 위한 오찬을 열어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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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미주 동창회가 미주 동문들의 
지적 욕구와 학문적 발전을 지향하며 
운영중인 SNU포럼의 내년도 강연자를 
모집하고 있다.
  SNU포럼을 지난 2021년부터 4년째 운영 
중인 시애틀 지부 김재훈 동문은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2024 SNU포럼이 마지막 
11월 세미나만 남겨두고 있다”며 “매년 8
월과 12월만 빼고 10회 개최되는 포럼
이 2025년 세미나 강사를 초청하기 위
한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SNU포럼은 이제 시애틀 지역 신문에 
안내가 될 정도로 자리를 잡았고 포럼 
내용이 동창회보에 지상중계 되는 등 
동창회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김 동문은 “SNU포럼의 운영
에는 서울대 동창회 각 지부에서 적극
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훌륭한 분들
을 강연자로 모실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SNU포럼은 매달 2번째 토요일
에 미 서부시간으로 오전10시에 시작해 
1~2시간 동안 강연자가 주제 강연하고 
참관자들과 질문과 토론을 하는 형식으
로 진행돼 왔다. 특히 줌으로 진행돼 미 
전역의 서울대 동문과 게스트들이 참가
하는 매우 수준있는 포럼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주요 세미나는 주제도 다양해 2024년
의 경우, 챗GPT와 생성 AI, 한류의 저

력, 전기차와 테슬라, 사우디와 이슬람 
문화, 핀테크, 세금상속자산관리, 인공
지능과 뇌건강, 한국음악, 원자 두께의 
회로 등 과학, 문화, 경제, 사회, 역사 
등이 다뤄졌다. 또한 강연에는 한홍택 
UCLA 석좌교수, 은퇴한 엔지니어 위종
민 동문, 제니퍼 손 변호사, 이진형 스

미주 동창회 SNU포럼 강연자  추천받습니다

탠퍼드 교수, 송명국 캘스테이트 롱비
치 경영학과 교수 등 매우 다양한 분야
에서 업적을 쌓은 동문 전문가들이 참
여해왔다. 
  문의 및 제안은 김재훈 박사( mr.jh-
kim@comcast.net, (425)786-7723)에
게 하면 된다.

지난 2003년 9월 미술을 주제로 열린 SNU 포럼 줌 강연.

워싱턴주 동창회가 매달 줌으로 주최

지역사회 교양 강좌서 미 전역 확대

<1면 홈커밍에서 계속>
  버들골 야외음악당으로 이동하면서 1
부 송우엽 사무총장 사회와 2부 박재민 
동문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유홍림 총장님이 동문들을 환영하시
며 하신 인사말씀이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
니다. 10월 15일은 개교날이고 일요일
은 홈커밍데이 날입니다. 작년에 이어 
저희 총동창회에서 많은 행사를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뜻 깊은 날 
옛날 추억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
회 그리고 반가운 여러 동문님들의 만
남의 장에 같이 해주신 모든 동문 여러
분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홈커밍
데이는 모교를 방문하는 날입니다. 물
론 그 학번에 따라서 학창시절을 보내
셨던 캠퍼스가 여기 관악이 아니라 여
러 다른 캠퍼스에서 다니셨던 동문들
께는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
대가 종합화된 1975년 이후 내년이 50
주년입니다. 관악으로 옮겨 오면서 명
실상부하게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모교의 “모”자는 어머니 모자에 학교입
니다. 모교를 라틴어로는 Alma  Meta
로 모교가 나를 길러 주는 어머니, 자
식 관계가 그랬듯이 모교는 여러분과 
학교와 졸업생은 분리 될 수 없는 인연
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여러분 
동문들은 전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
시고 국가 인류를 위해서 기여해 오셨
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후속 세
대를 키우는 것이 서울대 입니다. 더 
훌륭한 앞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
를 서울대에서 키워내기 위해서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기회 되는대로 찾아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항
상 질문해 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홍림 총장님께서 서울대 발전을 위
해서 온 정성을 다해 삶을 바치시는 모
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님의 환영사 
이시다.  
 “매년 10월 대한민국의 가을은 세계

적으로 유명한 아주 하늘은 맑고 천고
마비의 계절입니다. 매년 10월에 동문
님들이 한마음 한가족이 되는 즐거운 
홈커밍데이가 열립니다. 서울대 규정각
도 개방되었으니 여러 교정도 둘러 보
시고 즐거운 홈커밍데이가 되시기 바랍
니다. 매년 갈수록 더욱 즐기고 재미있
는 홈커밍데이가 될것 같습니다. 금년
에는 서울대에서 적극 후원해 주시어 
학교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개방되어 
규정각과 미술관 등 볼거리가 많습니
다. 대한민국의 석학들이 모여 있고 또
한 훌륭한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있습
니다. 재학생들의 힘찬 응원가를 보면
서 개회를 하여 즐겁습니다. 멀리서 미
주 동창회에서 많이 오셨고 일본 동창
회장도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가
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즐거운 홈커밍데이 되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졸업생이  졸업 후에 모교에 이
바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사를 이끌어 가
시며, 단결과 결집에 힘쓰시는 모습이 
사회복지학과 전공을 하신 또 사업가
로 성공하신 그 패기로 이끄시는 모습
이 믿음직해 협력할 수 밖에 없는 마음
을 갖게했다. 
  싱그러운 학생들의 모습이 옛날의 우
리를 생각나게 해주었다. 세월은 참빠
르고 인생무상이라지만 제 2세가 있어 
끊임없이 연결되니 서운 할 것은 없다.
 서울대 졸업생으로 이루어진 밴드와 
경희대생들의 태권도 등 모두 일품이었
다. 명품 사회로 지루하지 않는 하루를 
만들었다.
 서울대생의 2세 어린이들도 많이 참여
했다. 부모와 함께 목마를 태워 무대에 
나오는 모습은 그 자녀는 분명 미래의 
서울대생일 것이다 
 10월 24 월요일 아침 6시에 남가주 참

가자 5분과 한국 일행 3분 및 일본 동창
회 김덕길 회장 등 2팀이 모여 남서울 
CC Golf 장에서 멋진 하루를 보냈다. 한
국은 골프장이 아담하고 빈틈없이 관리
가 잘되었다. 도착하자 아침도 챙겨 주
고 캐디도 있고 황재 골프장이다.  그래
서 그 값이 있어 좀 비싼편이다. 서울에
서 한번쯤 호화? 대접을 받아 볼만도 하
다. 청청한 날씨에 그동안의 노고 스트
레스를 한방에 날릴 수 있다. 
Good Shot!!!
  이날 오후 6시에는 삼익악기 홀에서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님 초대로 
미주동문 저녁 야외파티가 있었다. 41
명 미주동문들이 참여 하였다. “환영합
니다”라고 쓰여진  팜프렛이 정감을 주
었다. 총동창회 회장님 인사 말씀과 건
배사 그리고 프로그램의 문구 “저녁의 
자리로 돌아온 달빛과 별빛이 우리의 
길을 이끌고 빛나는 추억들을 실어 나
르는 찬란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각자 이자리로 돌아온 서울대인으로 우
리됨을 느끼며 또 추억을 만드는 자리
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추억을 위한 음악회에 먼저 멋진 
식사가 준비 되었다. 도시락 2층으로 된 
상자가 정갈하게 요것 조것 들어 있었
다. 합격이다. 위일청 가수의 내일이 찾
아와도 외 8곡 / 밴드 파람 장윤석, 박수
민, 박지혜- 깊은 밤을 날아서 외 4곡을 
들으며 황홀한 저녁 자리였다.
  이전구 제9대 미주 동창회장의 하모니
카 명품 연주도 있었다.
  미주동문를 위해 너무 아름다운 환영
을 해주신 유홍림 총장님, 김종섭 총동
창회장님, 발전기금재단 및 관계자 송
우엽 사무총장님, 양희주 대리님, 박미
수 팀장님 외 여러분께 미주동창회를 
대표해 감사인사를 전하며 우리 동문들
은 뜻깊고 아름다운 추억의 지난 날들
을 듬뿍 안고 모교 방문을 마쳤다. 
 멀리서 우리 모교가 세계 제일 으뜸되
는 그때를 희망하며 작은 정성과 마음
을 드리며, 후한 대접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교여!!!

홈커밍데이에 참가한 미주 동문들이 서울대 정문에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나누는 동문들 3

의대 18회 미주 동문들, 모교에 12만불 발전기금 전달

뉴욕 이전구 동문 ‘상록인 명예의 전당’ 입성

미주 의대 동창회 사무총장인 권정덕 동문이 모교에 125만불을 기부한 것과 관련 감사패를 받고 있다. 의대 18회 동기회 동문들이 졸업 60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열린 축하 모임에 참석해 기념촬
영을 했다.

  서울대학교 의대 18회 동기 회(회장 한
달선)는 지난 10월 5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에 모여 의과대학 졸업 60주년을 기
념하는 축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모교 의대 학장을 비롯하여 64학번 동기 
회장(한달선), 미국 내 여러 지역과 한국 
내에 거주하는 동문, 가족 등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자축하였다. 이날 행사에
는 특별히 미주에 거주하는 동문들이 정
성을 모아, 모교 발전 기금으로 12만불

  제9대 미주서울대동창회장을 역임한 
뉴욕 지부 이전구(농대 60) 동문이 ‘서울
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최근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
회는 포상위원회를 열고 이전구(임학
과 60년 입학) 동문, 고 염도의(농학과 
61년 입학) 동문, 현정오(농생물학과 
66입학) 동문 등 3명의 동문을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타
의 추종을 불허할만한 업적을 이룩하
였고 덕망이 높아 모교와 동창회의 명
예를 드높인 원로 동문으로 선정된 이
들을 헌정하는 행사는 지난 10월 28일 
관악캠퍼스 명예의 전당 헌정실에서 
열렸다.
  이전구 동문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
에서 “미국에 이민와서 열심히 살았고 

을 전달하는 기념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뉴욕 동창회 이사장이자, 미주 의대 64
학번 동기 회장인 권정덕 동문은 “1899
년에 개교한 ‘의학교’의 전통을 이어받
아 국내 최고의 의학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25주년 
역사를 기념하여 발전 기금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18회 졸업 동기는 137명인데 그중 87
명이 미네소타 프로젝트(Seoul National 

눈을 밖으로 돌려 봉사에 나섰을 뿐”이
라며 “묵묵히 평생 해온 일인데 이렇
게 뜻밖에 인정을 받고 덕분에 후배들
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같
아서 무척 기쁘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전구 동문은 모교를 1964년 졸업하
고 1970년 미국에 이민왔다. 1984년 뉴
욕골프센터를 창업했으며 뉴욕지구 한
인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다. 이어
서 미국이민100주년 기념 세계상공인 
대표자대회 대회장(2003)을 맡기도 했
다. 또한 1998년 ‘한글문학’에서 시인
으로 등단한 후 2003년에는 재외동포
재단 세계 한상대회에서 불린 ‘한상의
노래’를 작사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미동부 문인협회 회장
을 역임했다. 동문회에서의 봉사도 
앞장서 뉴욕지부 서울대동창회 회장
(1993-94), 제9대 미주 서울대 총동창

University Cooperative Project)’의 영
향으로, 미국으로 건너왔다. 전쟁 직후인 
1954년, 한국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
육 원조 기구로 미네소타대학교가 결정
되었고, 대상 학교로는 서울대학교가 그 
혜택을 받았던 것. 당시 미국은 많은 의
사들이 월남 전에 파견되어, 인력 부족으
로 고생하던 때라서 미국 내에서는 외국 
출신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
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미네소타
에 남은 5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 
전역으로 분산되어 트레이닝을 받았다.
  미네소타에서 온 김태환 동문은 “정운
찬 총장 임기 중에 정식으로 미네소타주 

회 회장(2007)으로 일하기도 했다. 
  이 동문은 현재도 1998년부터 맡은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해줘서 무척 감격
스러웠다.”며, 건강하니까 그런 감격도 
느끼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60년이 아
니라 더 건강하게 살아서 백두산을 걸
어서 올라가는 모두가 되자”라며 “다 같
이 백두산을 외치자”는 건배사를 하기
도 했다.
축하 행사장 여기저기에는 80세가 넘긴 
나이임에도 존칭도 생략한 채, “00아~”
라며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거나 어깨동
무도 하는 등 마치 60년 전의 천진스러
운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어, 참석한 축하
객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해주었다.   

취재 = 이영주(농생대 83 . 편집위원)

뉴욕 한인가정문제연구소 이사장으로 
봉사중이다.       장병희 편집위원

졸업 60주년 기념 서울서 동기회 축하 모임

동기 137명 중 87명이 미네소타 와서 공부

농업생명과학대 동창회 헌정식 개최

이전구 동문은 뛰어난 하모니카 연주 솜씨로  예술의 전당, 링컨센터, 월드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는 등 음악과 문학에 조예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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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진 동문, 졸업 40주년 맞아 모교에 천만원 기부

유홍림 총장, 간호대 홈커밍데이 참석 시상

서울대병원 등서 미국 NP제도 관련 강연도

 올해 졸업 40주년을 맞아 간호대 홈커밍 
데이 행사에 참석한 남가주 양수진(간호
대 80) 동문이 서울대 발전재단에 1천만
원을 기부했다.
  간호대는 매해 10·20·30·40 주년 등 
10년 단위로 졸업을 맞는 동기생들이 모
여 홈커밍 축제를 벌인다. 지난 10월 17
일(한국시간) 열린 홈커밍 데이엔 유홍
림 총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총장이 
특정 학번대의 동창모임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 총장은 축사에서 “간호
대는 한국의 K-의료를 선진화하는데 크
게 기여했다”며 “특별히 격동의 학창
시절을 보낸 80학번 동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양 동문을 포함한 80학번 간호대 동기
생들은 1천800만원을 모아 서울대 발전

재단에 기부했다.
  유홍림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양 
동문은 “서울대에서 보낸 4년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며 “큰 돈은 아니지만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졸업 40주년 행사 참석차 서울을 방문
한 양 동문은 서울대측 초청으로 대학병
원과 분당병원에서 패널토의 및 강연을 
가졌다. Nurse Practitioner(NP)로 아직
도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양 동문은 “최
근 한국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돼 간호
사들이 매우 고무돼 있다”며 “한국의 
전문간호사와 비슷한 미국의 NP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 향후 간호사들이 나아
갈 방향을 제시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
다”고 말했다. 

양수진(간호대 80) 동문이 유홍림 총장으로부
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양 동문은 졸업 40주
년을 맞아 서울대 발전재단에 천만원을 기부
했다.

“오래 사셔야 서울대가 돈 더 많이 챙겨요”

 “선배님이 오래 오래 사셔야 
서울대에 돈이 더 많이 들어와
요. 이 자리에서 약속하세요. 오
래 사시겠다고.”
  그 순간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
던 참석자들이 ‘빵’ 터졌다. 웃
음을 참지못한 채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난 2021년 9월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이 LA를 방문해 남
가주 지역 고액 기부자들 및 동
창회 임원진을 초청해 오찬모임
을 가졌다. 김인종(농대 74) 서울
대발전기금 미주재단 사무국장
이 사회를 보면서 이창신(법대 
57)·이은수 동문 부부(사진)를 
소개한 것이다. 
  이 동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
는 부동산을 서울대 측에 기증
했다. 부부가 세상을 떠나면 부동산을 매
각, 총액의 40%가 서울대 발전기금에 기
부하도록 돼 있다. 말하자면 유증을 한 
것이다.
  당시 서울대 측이 확보할 기부금은 100
만 달러 가량으로 추산됐다. 사회자는 그
러나 이 동문 부부가 오래 살수록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 앞으로 10년 후 쯤엔 기부
액이 두배로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농담
을 한 것이다.
  이 동문은 오 총장으로부터 “선배님, 
고맙습니다” 인사를 받자 “별일도 아닌
데…”하며 머쓱해했다.
  이 모습에 감동한 미주 동창회보 편집
진이 이 동문에 인터뷰 요청을 했다. 그
의 모교애가 여늬 기부자와는 남달랐기 
때문일 터. 기업을 크게 일궈 천만장자가 
된 것도 아니다. 소매업으로 부부가 열

심히 일해 번 돈을 서울대에 환원한 것
이다.
  이 동문은 그러나 정색을 하며 손사래
를 쳤다. 그래서 이 동문의 기부는 그대
로 묻혀버렸다. 2년 후 우연히 이 동문 
부부를 만나게 됐다. 반갑게 인사를 건
넨 이 동문은 “그때는 미안했다”며 정중
히 사과를 했다. 동석한 최진석(법대 64) 
동문이 설득을 하자 그제서야 기부와 관
련한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부부는 지난 2015년 금혼식을 맞아 나
눔을 실천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전 재산
의 사회환원이다. 부부는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 오
랫동안 숙고하다가 인재양성을 지원하
는 것이 가장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
고 유산 중 40%를 모교에 기증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는 신학대학, 이민자 봉사

기관 등에 기부된다.
  이 동문은 김인종 사무국장
을 만나 이같은 의사를 전달
해 변호사 공증까지 마쳤다.  
  이 동문의 재산은 살고 있는 
집과 아파트 등 주로 부동산 
위주로 구성돼 있다. 남가주 
부동산 시장이 핫해 앞으로 
10년후 쯤엔 눈덩이처럼 불
어날게 뻔할 터. 김인종 사무
국장의 우스개처럼 이 동문 
부부가 오래 살아야 서울대
가 더 많은 기부금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동문 기부금은 학생들의 
학자금 지급, 식비와 숙박비 
지원에 전액 쓰여지며, 학생 
개개인이 학비에 구애받지 
않도록 충분한 장학금을 지

급키로 했다.
  부부는 “일제 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을 거치면서 한국이 살아남아 기적의 성
장을 이룬 것은 인재가 있었기 때문”이
라며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부모님
들이 가난과 전쟁 속에서 인재들을 키
워냈던 것은 머리숙여 감사할 일”이라
고 했다.
  부부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돈도 많이 
잃고 부부가 함께 별의별 고생도 다 했지
만 지나간 모든 삶에 하나님께 함께 하셨
다”며 “많지는 않지만 재산을 이렇게 환
원하고 나니 마음이 가볍고 감사하는 마
음이 더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창신 이은수 부부의 서울대 장학기금
은 부부의 가운데 이름을 따서 ‘은창 장
학기금’으로 명명됐다. 아내의 이름을 앞
세워 남다른 부부애를 느끼게 한다.

이창신(법대 57) 이은수 부부의 나눔 실천

소유 부동산 유증 ‘은창 장학기금’ 만들어

미국에서 80년대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NP는 의사의 감독 또는 독립적으로 환
자를 진료할 수 있으며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유대와 소통에  

앞장서 주길”

박종성 동문

종신이사에

  북가주에 거주하는 박종성(법
대53) 동문이 최근 미주동창회 
종신 이사가 됐다.
  박종성 동문은 법대 입학 
이듬해인 1954년 2학년 재
학중 미국에 유학생으로 와
서 학사와 석사를 받고 미
국 대기업인  Harper & Row, 
NABISCO, Westinghousting 
Broadcasting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국
제증권 도쿄 지점장을 지냈으
며 뉴욕 월가에 있는 시티그룹
의 ‘세계 증권서비스’에서 수석 
부사장을 역임한 후 은퇴했다.
  박 동문은 뉴욕에서 40여 년
간 거주하다가 15년 전에 아내
와 함께 기후가 온화한 북가주
로 이주해서 살고 있다. 
  박 동문은 “미주 동창회가 그
동안 이루어 온 눈부신 발전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서 동창회원간의 유대와 친목, 
소통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병희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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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일본군 ‘위안부’ 진실 알리는데 앞장

역사 좋아해서 역사로 석사 박사까지 

백과사전-학술저널에 한국 항목 기고

부군 별세 후 역사 소설 등 3권 출간

  조봉완(영어명 Bonnie Oh) 동문은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왔고 자신이 있

는 환경에서 꾸준히 진실을 추구해왔

다는 점에서 후배들에게 큰 본보기가 

될 수 있다. 1934년 태어난 그는 변호

사인 아버지의영향을 받아 1953년 자

연스럽게 법대에 입학했다. 하지만 2

학년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

던 여판사의 자살 사건이 인생의 전환

점이 됐다. 전공을 포기하고 유학을 떠

나기로 결심했다.

 “최고의 대학을 다녔으니 옮길만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해외로 나오는 길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아이비리그대학은 남녀공학

이 아니었고 여자들은 여대에 입학했

다. 그래서 래드클리프, 바사르, 바너

드에 유학을 타진했고 모두 합격했지

만 대도시에 있는 바너드를 선택해서 

미국에 왔다.

 “바너드에서 3년 반을 보냈습니다. 

정말 멋졌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

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은 미국인들

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똑똑한 사람

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자만심

이 사라졌습니다. 제 시각과 태도가 바

뀌었습니다.”

  바너드에서 미국 식민지 역사로 학사

학위를, 조지타운대에서 러시아 및 유

럽 지성사 석사 학위를, 시카고대에서 

동아시아 역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조지타운 대학에서 한국학 명예

교수로 은퇴했으며, 그곳에서 여성학 

책임자와 대학 옴부즈맨을 역임했다. 

조 동문은 대학에서 38년간 가르쳤다.

  최근 시카고 동문 후배들과 가진 일

문일답에서 조 동문은 어려서부터 세

계 위인들의 전기를 즐겨 읽었던 것이 

역사를 좋아하고 전공까지 하게 된 것

으로 회상했다. 특히 10세에 읽은 플

루타르크의 ‘영웅전’이 기억에 난다고 

말했다. 이 시기에 조지 워싱턴과 체리 

나무,  에이브러햄 링컨에 대한 이야기

를 읽었다. 대학 입학후에는 한국 왕

조의 몰락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

했고 이면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했다. 

  조 동문은 교편을 잡고 있는 동

안 Jesuit Entry to China, Comfort 

Women of WWII, American Mili-

tary Government in Korea, Kore-

an Embassy in America를 포함 수

많은 책을 저술하거나 공저자로 나서

거나 편집했다. 그는 또 Encyclopedia 

Britannica, Oxford Encyclopedia of 

the Modern World, World Book En-

cyclopedia, Compton’s Encyclope-

dia를 포함한 백과사전에 한국에 대한 

항목을 기고했다. 그는 또한 Journal 

of Asian Studies, American Histor-

ical Review, International History 

Review를 포함한 학술 저널에 기고하

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와 미국 군사 정부, 한국

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일제 강점기

의 한국 등 한국 역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수시로 강연해왔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그가 특별하게 

다룬 주제다. 그는 1992년 출범한 위안

부 문제를 이슈화한 단체인Washing-

ton Coalition for Comfort Woman 

Issues(WCCW)의 공동 설립자가 됐

다. 1996년 9월 30일 개최한 ‘제 2차 세

계 대전과 위안부(Comfort Woman)

의 유산과 교훈’이라는 학술 컨퍼런

스의 공동 주최를 시작으로 2001년에

는 같은 주제의 ‘Legacies of Comfort 

Woman of WWII’를 공저로 내놓았다.  

  조 동문은 이어서 2012년12월1일 조

지메이슨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2014년11월25일 미국가톨릭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2016년 5월2일 조지 

워싱턴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같은 

해 10월 17일 뉴욕시립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2017년 6월 1일 호프스트

라 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같은 해 

10월13일 뉴욕시립대학에서 열린 세미

나에서 강연하고 패널로 참여해 주제 

발표를 했다. 

  조 동문의 후배로 WCCW대표를 역

임한 이정실 박사는 후배들에게 방향

을 제시하고 길을 열어준 개척자라며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세미나에 참석

해 강연에 나서 많은 후배들에게 용기

와 열정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가 공

동으로 창립한 WCCW는 최근 3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하는 등 현재도 세계

의 중심인 미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2

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자행한 만행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

다. 이러한 조 동문과 후배 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지난 2007년 연방의회에

서 일본군 위안부 사회(HR121)결의안

이 채택되기도 했다. 

  마이클 혼다 연방 하원의원은 2007

년 1월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Com-

mittee on Foreign Affairs)의 아시아

태평양환경소위원회 (Subcommittee 

on Asia, the Pacific, and the Global 

Environment)에 결의안을 제출했으

며, 이 결의안에 대해 2월 15일 의회

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2007년 6

월 26일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원회에

서 찬성 39표, 반대 2표로 공식 채택되

었으며, 이어 2007년 7월 30일에 연방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결

의안이 공식 결의로 통과되는 과정에

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과 중국 이민

자들의 활동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요구는 결

의안 중 제외되었다. 하지만 연방 의회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유럽의회를 포함

한 유럽 각국의 의회, 호주, 일본의 지

방의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을 통과시켰으며 결의안 통과를 계기

로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식민지배와 

전쟁 중 발생한 여성인권 침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역사적 사례로 

자리잡게 되었다. 

  조 동문은 부군 별세 후 2013년에  

어린 시절 회고록인 ‘옥그릇 속의 피

닉스: 한국에서 성장하다’를 출판했

고 2016년 9월에는 19세기 후반 조선

의 마지막 국모 명성황후의 죽음을 다

룬 역사소설인 ‘궁내의 살인’을 출간

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Longing for 

Mother(어머니를 그리워 하며)’를 출

간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38년간 미국 명문 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한 조봉완(법대 53입학) 동
문이 최근 만90세 생일을 맡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동창회보는 법대 

출신으로 역사학자가 된 이유와 일본 위안부 관련 컨퍼런스를 조직하고 패널로 끊임없이 참가해온 조 동문의 행적을 소개한다. 특히 그의 꾸준한 노
력이 더해져 2007년 연방 의회에서 위안부 사죄 결의안(HR121)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후배들의 롤모델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

구순 맞은 조봉완 동문(법대 53) 

지난 8월17일 90세 생일 축하모임이 열렸다. 앞줄 오른쪽에서 2번째가 조봉완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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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취미

망망대해에 요트 한 척 띄워 놓고 바람따라 

  팔남매를 키우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한 숨 쉬던 부모님은 

삶이 안정된 후 피서지에서 작은 모터

보트를 빌려 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

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하얀 물살을 가

르는 짧은 스릴을 어린 아들이었던 필

자보다 더 좋아하셨다.

  어릴적 압록강에서 수영과 스케이트

를 즐겼다는, 평안도 의주가 고향이었

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

난 후 거동이 블편해도 가끔 한강에 나

가 홀로 유람선을 타고 와 식구들을 놀

라게 했다. 

  마치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겨우 잘 헤

치고 나왔지만 배를 타면,  북녁땅의 

헤어진 식구들, 소련군에 빼앗긴 만주

의 사업체, 폭격에 불타버린 을지로의 

사업체, 아니 어쩌면 육지의 모든 답답

한 세상 일들이 머리결을 스쳐가는 바

람에 날려 사라지며 잠깐이라도 작은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

곤 했다.

  필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해보니 나도 물과 바람을 은연중 

좋아했었다. 풀타임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2002년 메릴랜드대에서 전자

공학 박사를 받고  2006년 남가주로 옮

겨온 후, 낙하산, 패러글라이딩, 글라

이더 비행 조종을 체험하고 아름다운 

카탈리나섬과 산타크르즈섬에서 카약 

캠핑도 즐겨보고, 2019년 마리나 델레

이에 있는 UCLA Acouatic Center에

서 2인승 소형 요트 강습도 처와 함께 

받았다. 

  코로나로 주춤하다가 2021년 직장을 

옮겨 마리나 델레이 근처로 이사를 한 

후, 자연스럽게 마리나 델레이에서 맨

해튼, 레돈도, 플라야 델레이, 베니스, 

샌타모니카 비치들로 산책과 사이클을 

하면서 잠재워졌던 요트 항해기술을 배

우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은퇴 후 체력

과 정신력이 받춰줄 때까지 아내와 함

께 항해하고 싶었다. 

  그러나 약 5천 척의 취미생활 및 거

주용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 미국 서부

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마리나 델레이에

서 저렴한 가격에 요트강습을 받기는 

쉽지않다. 배와 항해기술교육을 제공하

는 회원제 요트클럽들은 가격도 비싸거

니와 의무적 사교모임 등이 이민 1세들

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  올 초 우연히 LA 한인신문에 

난 미주한인요트동호회 기사를 보고 아

내와 함께 훈련팀에 합류하게 됐다.  동

호회를 이끄는 남진우 회장은 2023년 

미국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40 피트 작

은 요트로 LA에서 인천까지 태평양 횡

단을 한 요트경력만 15년에 코스트가드 

선장 인가를 받고 차터보트 사업도 하

는 분이었다. 

  부부 회원 특별 할인 덕에 우리 부부

는 수강료 3천불을 내고  매 주말  남 

선장님의40 피트 대양 항해용 배로 연

습하면서 항해기술을 익히고 여행 가서 

요트를 빌리는데 필요한 요트 이력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배가 좁은 마리나 정박 피어에서 조류

와 바람이 강할 때 입출항을 위해 방향

타를 잡은 키잡이(helmsman) 와  앞 뒤

의 선원이 고정 로프를 풀면서 배의 진

행방향을 맞춰주면서 끌고 나오다가 올

라타는 팀웍을 맞추려면 연습시간이 많

이 필요하다. 

  입출항 때에는 키의 각도와 작은 보조 

엔진의 전진 후진 동력을 조정하기 위

해 몸의 위치를 민첩하게 바꿀 수 있어

야 하며, 앞 뒤 돛을 차례로 올리고 바람

을 잘 받기위해 배와 돛, 키의 방향 세가

지를  잘 활용하는 연습도 물론 두 명이

나 세 명의 팀웍이 잘 맞아야 한다.  

  더 작은 배로 더 많은 연습을 하기 

위해 넉 달 정도 발품을 팔다 지난 6월 

1963년형 35 피트 연안항해용 배(모델

이름은 스웨덴 제작사 알버그 피어슨 

35)를 롱비치 옆 Wilmington 포구에서 

찾아냈다.

  배를 직접 제작하고 자식처럼 아껴쓰

다가 은퇴하는 경험많은 화가 노부부에

게서 만 팔천불 정도에 동호회 다른 회

원과 공동구매할 수 있었다. 전문 감정

사(surveyor) 의 안전진단과 필수 수리, 

차후 수리 추천 리스트를 받은 후 약 3

천 불의 배관, 프로펠러, 방향타 보수와 

수리, 2500불 정도를 들여 물에 잠기는 

밑부분의 페인트 작업을 마치고 6월 하

순 매달 715불의 정박료와 전기, 수도, 

화장실, 샤워, 세탁실을 사용할 수 있는 

마리나 델레이의 마리나로 옮겨와서 이 

배와 남 선장님 배 2척으로 연습하고 있

다. 

  연습시간이 늘면서 팀웍이 잘 다져지

고 있고, 곧 6시간에서 8시간정도 걸리

는 카타리나 섬 항해를 두 척으로 다녀

오는 준비를 하고 있다. 무선연락, GPS 

항법, 레이더, 전자항해도, 자동 항해, 

닻을 오르내리는 법, 취사기능 등을 계

속 연습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바람과 

조류의 방향에 배, 돛, 그리고 키를 최

적화 시키는 항해술을 주말마다 연습하

고 있다.  

  연습용 배 두 척이 마리나 델레이, 그

리고 좀 더 작은 27피트 요트 한 척도 

롱 비치에 다른 회원이 마련해 놓았으

므로, 배를 구매하지 않고도 연습을 시

작해 보며 취미생활로 좋을 지 판단해 

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다. 

  보통 75세 될 때까지는 탈 수 있는 것

으로 알고 있고, 팀웍이 잘 짜여진 팀

과 같이 하면 더 나이 들어도 배를 타

고 즐기며 바다수영, 카약,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낚시도 하고 캠핑보다 

편한 선실에서 쉬면서 돌고래떼나 물

새들도 관찰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복

잡한 일상 생활을 떠나 바람따라 구름

따라 망망대해를 팽팽한 돛과 밧줄과 

물 속의 방향타가 합쳐서 보내주는 팽

팽한 신호를 팔 근육으로 직접 느끼며 

항해하면서 ‘큰 물’에서 유유자적 취

미생활을 시도해 보시라고 추천드리

고 싶다. 

  페이스북에서 미주 한인 요트 동호회

를 찾으면 연락처를 알 수 있고, 물론 필

자의 이메일 tkim0108@yahoo.com 로 

취미생활로 요트 항해를 하고 있는 김태환 동문이 요트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김태환(자연대 수학과 79) 동문의 요트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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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함께 할 취미, 3천불 수강료로 시작

항해 기술 배우며 요트 이력서 만들어가는 중

친구들과 공동 구입하면 비용도 많이 안 들어

물결따라 수영하고 낚시하며 세상 시름 훌훌

수리를 위해 구매한 배를 올렸을 때, 복원력이 
좋은 full keel 선체 모습을 볼 수 있다.

남진우 선장이 태평양 항해에 성공하고 인천 박물관에 기증하고 온 배와 똑같은 배로 마리나 델 
레이에서 이 배로 연습하고 있다.

뒷바람을 받고 갈 때는 윙윙이라고 해서 앞 뒤 돛을 
양쪽으로 반대로 펼쳐 최대한 바람을 이용해야 한다.

연락주셔도 고맙겠다. 

  조금 일찍 시작할수록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자녀들과 함께하기 좋고 친구

들과 공동투자하면 비용도 다른 취미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요즘 한국에서

도 취미로 요트생활 시작했다가 부부가 

유럽이나 하와이 등 여행기를 유튜브에 

올리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돛단배 항해를 취미로 삼게 된 또 하

나의 동기는 미국으로 이민 와서 수학 

전공을 컴퓨터  공학으로 바꾸어 석사 

, 또 전자공학 박사로 바꾸면서 30년 넘

게 미국 정부의 GPS항법 시스템 상업

용 개발에 참여해  어떻게 항법기술과 

시스템이 발전되어 왔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최근에는 아폴로 계획부터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James Webb 

Space Telescope) 까지 우주사업에 중

추적 역할을 해온 노스롭 그루먼사에서 

달과 화성을 재탐사하고 상업용 개발을 

하려는NASA 의 Artemis 계획을 위해 

달 표면의 통신, 항법, 그리고 에너지 공

급에 관해 연구 발표하면서, 인류가 어

떻게 대양항해를 위해 항해술을 개발했

는 지를 역사책으로 다시 공부 할 수 있

었기 때문인 것 같다. 

  흔히 고대에는 나침반과 별자리를 보

며 항해했다는 상식 이후의 근대 대양

항해술에 관심이 있으면 Dava Sobel 작

가가 쓴 Longitude 라는 책을 추천드리

고 싶다. 정확한 위치를 알기위해서는 

지구의 자전속도와 거리를 잘 측정할 

수있어야 했기 때문에 추시계에서 정확

한 톱니바퀴에 의한 크로노미터를 개발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시계와 중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자이로스코프와 

엑셀로미터가 필요했는지 잘 설명되어 

있고, 이 기술을 제일 먼저 터득한 영

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GPS  기술은 더욱 정밀한 원자

시계의 개발로 가능해졌고, 아인슈타인

의 상대성원리에 따라 달의 시간은 지

구의 시간보다 매일 57.5 마이크로 세컨

드, 대략 백만분의 57.5초 빠르게 가기 

때문에 달에서 오랫동안 수정하지 않게 

쓸 수 있는 새로운 원자시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이 무언지 모르

면서도, 중력과 속도에 의해 바뀌는 시

샌타모니카 앞바다에서 항해하는 김태환 동문. 

간을 측정하면서 문명을 개발해 온 인

류가 대단하기도 하지만, 알아내면 알

아낼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지는 불완

전성과 불확실성 기초 위에 세워진 우

리네 모습에서, 무슨 인연으로 가족이, 

동문이, 사회가, 국가가 되고 기가 막힐

만큼 운 좋게 큰 바다를 가진 지구에서 

잠시 머물다 가게 되었는지 경외감을 

안 가질 수 없고, 생명의 근원인 바다가 

부르는 소리에 어쩌면 본능적으로 응답

하고 싶어졌으리라.

  경운기 사이즈 18마력 엔진을 단 돛단

배를 팽팽한 돛과 밧줄과 도르레와 지

렛대와 근육의 힘만으로 움직여 가면서 

느끼는 점이 몇 가지 있었다. 

  첫째, 인생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듯

이 강한 반대 조류와 거센 역풍이 앞을 

막으면 튀는 바닷물에 젖으며 춥고, 배

고프고, 멀미가 나더라도 정신력과 체

력과 팀웍으로 이겨내야 한다. 평소에 

체력과 정신력을 가다듬어야하고 팀웍

을 위해 스스로를 자주 돌아보며, 팀원

간에 잘 소통하고 친교를 다져야한다.  

  둘째, 중심이 낮고 좌우앞뒤 대칭 균

형이 잘 맞추어 진 full keel 배는 복원

력이 좋아 대양항해와 안정적인 항해에 

더 적합하지만 아무래도 속도는 떨어지

기 마련이고, 반대로 대량생산하는날씬

한 fin keel이 달린 배는 속도가 빨라서 

주로 레이스용으로 쓰이지만, 승선감은 

덜 좋고 복원력이 떨어져 전복될 가능

성이 있다.

  물론 엔진힘만으로 제일 빨리 가는 파

워보트는 제일 복원력이 약하다. 따라

서 이런 배들을 가까이에 조우하게 되

면 기동성이 좋은 파워보트나 엔진을 

켠 요트가 먼저 양보하는 것이 의무이

고 주말에 붐비는 포구를 들고 나갈때 

항상 유의해야 하고 뱃머리 감시 선원

이 키잡이와 잘 소통해야 한다. 나는 사

람들 사이에서도 개인적 사회적 이해충

돌이 생길 때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

야하는지 더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를 타면서 트라우마가 있는 재향군

인이나 불우아동들이 다시 희망을 찾

는 것을 보며, 스스로와 가족들의 정서

적 안정과 휴식을 위해 생명의 근원 큰 

바다로 바람따라 구름따라 같이 항해할 

동문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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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동창회 북클럽 제 4차 토론회

인간은 어떻게 오늘날의 지배적인 종이 되었는가

  뉴욕 동창회 북클럽 동문들은 지난 9 

월 19 일 뉴욕 베이사이드 소재  거성 식

당에 모여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

스’에 대해 열띤 독서 토론을 벌였다. 

  저자는 영국 옥스퍼드에서  중세 전쟁

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예루살렘

의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학 강의를 하

고있다.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다음과 같

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대

담하게 던진다.

  변방의 유인원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

게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는가? 수렵 채

집을 하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한 곳

에 모여 도시와 왕국을 건설하였는

가? 어떻게 신과 국가와 인권, 돈과 책

과 법을 신봉하게 되었는가? 앞으로 

천 년 동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모

습으로 변하게 될 것인가?

  대담하고 도발적이며 전방위적인 지

식을 담은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

리는, 인간다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

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한다. 우

리의 신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힘 그리

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폭 넓은 주제로 

독자를 안내한다.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해암(의

대 52) 교수는 40 대 젊은 나이의 저자

는 새로운 기법으로  인류 역사를 기술

함으로써 명성을 높였다고 개인적 생각

을 전했다. 또한, 역사가들은  모두  인

류  역사부터 시작 한다는 것은 흥미

로운 사실이며 아마도  모든  인간들

이  인류의  기원을  알고 

싶어하고, 기록이 없는 역사를  상상력

을 동원하여 기술하는 경쟁에 심취하

는 것은 저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제 1 장의 시작은  ‘인지 혁명’ 이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여 기존의 인류학

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사피엔스’ 

가 약 7 만년에 시작하여 3 가지 혁

명, 즉 사고하고, 농업혁명을 발명하고,  

과학혁명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고 저자는 말한다.

  제 2 장에서는 인간의 지능이  발전

을 거듭하여 불을 80 만 년전에 쓰기 시

작하였으며, 7만년 전 부터 동 아프리

카 발생지로부터 이동하기 시작하여 열

대 지방을 거쳐 호주, 타즈마니아 등지

로, 중국, 시베리아를 거쳐 아메리카 대

륙으로 진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런데 문제는 사피엔스 인간만이 마

지막 현생인류가 왜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피엔스를 공부하

는  것은 흥미롭고, 우리의 사고를 자

극하는데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본다며 

그의 개인적 느낌을 전했다.

 두번째 주제 발표는 천흥규(상대 84) 

변호사가 맡았다.

 저자는 농업혁명을 역사상 최대의 사

기극이라고 정의하고 그   이유로 수렵

 채집인의 생활보다 노동시간이 긴 농

경인이 더 힘들고  불안한 생활을 감당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줌의 밀과 쌀, 감자 등이 호모 사피

엔스를 길들였지, 호모 사피엔스가 자

연을 길들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럼 인류는 왜 이런 치명적인 계산오

류를 범했을까?

  과거에 수렵채집인으로서 다른 방

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

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번째 주제는 양군식(음대 82) 목사

가 ‘통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인간사회가 그 규모가 점점 크고 복

잡해지기 시작한 때는 농업혁명 이후

이다. 그러므로 수백만 명이 효과적으

로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인위적 본능

의 네트워크가 바로 문화이다. 모든 문

화는 나름의 전형적인 신념/규범/가치

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은 결국 변화

한다.

  어떻게 수 천개의 고립된 문화가 세월

이 가면서 점차 합쳐서 오늘날의 지구

촌을 형성했는지 이해하려면, 화폐, 금

과 은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제국이란 무엇인가?

  첫째,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

고 서로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상당

히 많은 숫자의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

민이  한 국가 체제하에서 존재해야 한

다.

 둘째, 탄력적인 국경과 잠재적으로 무

한한 지배 능력을 갖춘 국가이다.

  존재했던 모든 제국들은 인류의 이익

에 도움이 되는 보편적인 정치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해왔다. 그러나 전

부 거짓말로 끝났고 실패했다.  진실

로 보편적이었던 제국, 모든 인류에

게 유익했던 제국은 단 하나도 없었다.  

21 세기에 존재하는 제국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대변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마지막 발제는 북클럽을 리드하고 있

는 신응남 (농대 70·15대 미주회장) 동

농사는 역사상 최대의 사기

사피엔스 몸에 맞지않는 일

땅에 매이며 노동착취 당해

하지만 농업 이후 왕국 시작

문이 맡았다.

 지난 5백년은 깜짝 놀랄 만한 혁명

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시기였다.

   오늘날 인류는 동화에서나 들어보

았을 부를 누리고 있다. 과학과 산업혁

명 덕분에 인류는 초인적 힘과 실질적

으로 무한한 에너지를 갖게 되었다.

 사회질서는 완전히 바뀌었으며 정

치, 일상생활, 인간의 심리도 그렇게 되

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행복 해졌는가? 라

고 작가는 질문을 던진다.

  지난 5 세기 동안 인류가 쌓아온 부

는 우리에게 새로운 종류의 만족을 주

었는가? 좀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자면, 인지혁명 이래 험난했던 7 만 년

의 세월은 세상을 더욱 살기 좋 은 것으

로 만들었는가?

  학자들이 행복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

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확고한 결

론을 채택하고 논의를  마무리 짓기에

는 너무 이르다.  논의는 아직 시작조

차 되지 않았다고 작가는 말한다.

  자연선택의 결과, 호모 사피엔스는 다

른 어떤 생명체도 누리지 못했던 거대

한 운동장을 갖게 되었다. 호모 사피엔

스 는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는 중이

다. 

이제 호모 사피엔스는 자연 선택의 법

칙을 깨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지적설

계 의 법칙으로 대체 하고 있다.

 우리는 머지않아 스스로의 욕망 자체

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

는 진정한 질문은 “우리는 어떤 존재

가 되고 싶은가?” 가 아니라 “우리

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일 것이다.

  이 질문이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

람이 있다면, 아마 이 문제를 깊이 고민

해보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작가

의 말로 끝을 맸는다.

 북클럽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다음 토론회의 교재로 선정하고 4 번째 

9 월 모임을 끝마쳤다.

 한편 10 월 8 일 노벨 문학상이 비교

적 젊은 한국의 소설가 한 강에게 주어

지는 기쁨을 접하며 부랴부랴 한 강 작

가의 대표작 ‘채식주의자’를 읽기로 

했다.

취재=신응남(농대 70· 15대 미주동창

회장)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를 읽고

뉴욕 동창회 북클럽 회원들이 지난 9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고 토론을 벌였다.

‘사피엔스’ 책 표지.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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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총동창회 

조지아 동창회 

가을 야유회,  동문·가족 250여명 한자리

가을 야유회   “반갑구만 … 반가워요”

조지아 동문들이 임우준 건강체조 강의를 들으며 체조를 따라하고 있다. 다양한 게임과 정성껏 준비한 음식도 동문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지난 10월 5일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임춘택)는 부에나파크 소재 랠프클라크 가을 야유회 행사를 가졌다. 이날 각 단과대별로 동문과 가족 250여 명이 참석해 

갈비 점심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지아 서울대 동창회(회장 최화진) 가을 정기야유회가 10월 19일(토) 낮 둘루스 맥대니얼팜 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야유회엔 50년대 학번 대 선배들부터 20대 젊은 

유학생들까지 120여 명이 참가, 서로 반가움을 나누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또 귀넷척추신경원 임우준 원장의 건강 체조 강의를 비롯해 다양한 게임도 야유회의 즐

거움을 더했다. 최화진 회장은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동문들이 애틀랜타로 잇따라 이주해 오면서 우리 동창회도 더욱 활기를 띄는 것 같다”면서 “오는 12월 14

일 송년모임 때는 더 많은 동문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828)24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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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지부

미시간 지부

건강 세미나 강연을 하고 원종수 박사.

화창한 가을날, 즐거운 피크닉

건강 세미나 듣고 장학금 수여식도

  지난 9월 21일 메릴랜드 주 베데스다

에 위치한 Carderock Picnic Pavilion에

서 워싱턴 D.C. 지부 동창회(회장 정세

근· 자연대 82)의 가을 피크닉이 성황

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

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었으며, 동창회

원 50여 명을 포함해 80여 명의 동문 가

족들이 참석해 친목을 도모했다.

 참석자들은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며 바

비큐를 즐기고,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과 

반갑고 친근한 대화를 나누었다. 

  식사 후에는 이관후(산공87) 동문의 

워싱턴DC 동문들이 지난 9월21일 열린 가을 파크닉에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기념 촬영을 했다.

 지난 8월 10일 오후 Southfield에 위

치한 한인문화회관에서 건강 세미나 및 

장학금 수여식 행사가 열렸다.

 건강 세미나는 원종수 박사(의대 69)

가 ‘암의 정복은 가까이 왔는가- 현대 

의학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면서 강연에 이어 동문들의 

미시간 지부 동문들이 지난 8월10일 한인문화회관에 모여 건강 세미나와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회로 다양한 게임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컵 쌓기’와 ‘몸으로 말해요’ 게임

에서는 참가자들이 혈액형별로 네 팀으

로 나뉘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게임 도

중 팀원들의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모습

이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날 행사는 김해식(공대59) 선배님과 

이영묵(공대59) 선배님을 비롯해 임경빈

(수의대12) 동문까지 53년의 세대 차이

를 뛰어넘는 동문들의 화합된 모습이 인

상적이었다. 이들의 유대감은 소중한 추

억을 만들며 동문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

을 마련했다.

 이번 동창회 피크닉은 참석한 모든 동문 

가족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뜻깊은 시간

을 선사했으며 동문들은 다음 모임을 기

대하며 아쉽게 헤어졌다. 

취재=한정희(미대 81·편집위원)

궁금증에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원 동

문은 먼저 암은 Immune dysfuntion에 

의한 질병이라고 정의하면서 여러 치

료방법을 소개했다. 기존의 치료방법

이 어떤 경우에 효과적인지 Targeted 

Therapy와 Immune Therapy 등 새로

이 각광받는 치료법도 자세히 설명했

다. 또한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하지말아

야 할 것들과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설명

도 해주셨다. 

 세미나에 이어 고광국(화공 54)/고국화

(화공 56) 박사 부부의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으며 장학생으로 선정된 다섯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전달

됐다. 다섯 명의 장학생은 다음과 같다.

▶Albert Shim(University of Michigan)  

▶Eric Yun(University of Michigan)  

▶Jane Kwon(University of Michigan)

▶Lisa Baek(Brown Unversity)

▶Seokmu Kwon(University of Michigan)

장학금 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장학위원

인 원윤식(음대 74) 동문이 준비한 스시

세트를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행사를 마

무리했다. 

취재 = 이광진(공대 81 . 미시간 지부회장

동문·가족 80여명 소중한 추억 쌓아

고광국· 고국화 박사 부부 장학생 5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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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들 동창회 참여 유도

연말 송년파티때 첫 공연

정기 연습하며 친목 다져 

뉴욕 동창회 합창단 출범 … 순식간 31명 모였다

장학기금 골프대회 … 동문들 2만 2580불 후원

지난 10월12일 열린 뉴욕 동창회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들. 김광현 동문이 대회 부상으로 기증한 작품은 박기환 동문이 받았다. 

뉴욕 동창회 합창단 동문들이 연습을 앞두고 정경희 음악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욕 동창회 합창단이 결성됐다. 지난 18일 열린 첫 연습때 참석한 동문들. 

  뉴욕 동창회 합창단이 결성되었다. 정

경희(뉴욕 동창회 음악 국장) 동문의 제

안으로, 숨어있는 동문들의 동창회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한 집행부의 결정이었다. 

 단원을 모집한다는 공지 글이 동문회 카

톡 대화방에 올라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멀리는 롱아일랜드와 남부 뉴저지

에 사는 동문이 참여를 희망하여 순식간

에 30명을 훌쩍 넘겼다. 

  연말 송년 파티 때 첫선을 보일 합창단

은 지난 18일 뉴저지 헤켄섹에 위치한 필

그림 교회에서 첫 연습을 시작하였다. 거

리나 여건상 연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

문은 각자 연습하여 당일에 합류하여 총

연습 후 무대에 서게 된다. 

  정경희 국장은 “오늘이 첫 연습임에도 

예상대로 단원들 수준이 매우 높았다. 음

악을 사랑하는 선후배가 함께 모여 즐거

운 시간을 가졌다”고 기뻐했다. 또 “공연

이 끝난 뒤에도 지역별로 정기 모임을 하

  뉴욕 동창회 지부에서는 지난 10월 12

일(토) Split Rock Golf course에서 장

학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하

였다. 대회 준비를 위한 집행부의 완벽

한 수고가 돋보이는 가운데 참가 동문

들은 힘찬 티샷을 날리며 즐거운 하루

를 보냈다. 

  청명한 날씨는 골프대회를 치르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참가자 전원은 ‘초

가을 정취에 흠뻑 취하여 동문들과 함

께 라운딩하며 친목을 다졌다’며 즐거

고 한국 가곡을 부르며 친목을 다지는 모

임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면서 “뉴

저지 모임은 11월 중순경에 이영주 동문 

집에서 첫 모임(가칭 뉴저지 뜸부기 모

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31명이라는 적지 않은 단원이 모인 ‘뉴

욕 동문 합창단’은 연습과 공연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면서 앞으로 뉴욕 동창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선도할 것으로 기

대된다.

  다음은 뉴욕동창회 합창단원들이다.

  강병승+윤정민(농생대 86), 김병순(사

회대 82), 김(박)현미(문리대 58), 김은

자(간호대 75), 김정필(공대 71), 김충진

(농대 64), 민준기(공대 59), 박경희(음

대 57), 변진환(음대 94), 송 란(음대 81), 

오성(법대 76), 우규환(사대 60), 유호근(

문리대 71), 윤자영(음대 89), 이강민(문

리대 64), 이명종(공대 72), 이명준(공대 

72), 이수영(미대), 이승우(약대 63), 이준

희(음대 95), 정경희(음대 82), 정준영+장

예(문리대 67), 제갈경희(음대 70), 한빛

나(음대 05), 홍예경(공대 64), 한윤미(사

대 83), 홍정표(음대67), 황소희(음대 08), 

황윤(약대 81) 이상 31명

취재 = 이영주(농생대 83 . 편집위원)

워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참여 인원수가 예

년에 비해 적었다. 젊은 동문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휴일로 대회 일자를 잡았으

나 개최 일자가 콜럼버스 연휴로 이어

지는 주말인 탓에 한국 방문이나 여행

을 하는 동문들이 많았기 때문. 하지만 

구순을 넘기신 김영덕 동문이 노익장을 

보여주며 후배들을 격려하였고,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한윤미(사범대 84)동

문이 참석하여 시니어 동문들을 흐뭇하

게 만들었다. 

  이번 대회를 더욱 빛내 준 부상은 지

난달에 “흔적을 남기고”라는 주제로 회

고전을 가진 김광현(미대 57) 동문이 기

증한 작품이다. 

  Close Pin Award로, 작품을 차지한 

박기환(문리대 58) 동문은 애초 “사정

상 대회 참석이 불가능했으나 어렵게 

시간을 내어 참가했다. 그런데 이런 큰 

선물을 받게 되었다”며 크게 기뻐하였

다. 특별히 골프 대회에 참가는 하지 않

았지만, 장학기금으로 찬조한 동문들 

덕분에 풍성한 Fund Raising이 되었

다. 장학기금 후원자와 입상자는 다음

과 같다. 

기금 후원 = 송학린 $3,000, 노재옥 

$3,000, 조상근 $3,000권정덕 $2,000, 

정해민 $1,000, 성기로 $1,000, 금영천 

$1,000, 손경택 $1,000, 이전구 $1,000, 

최한용 $1,000, 한윤미 $1,000, 신응

남 $500, 양군식 $500, Edward Kang 

$500, 김창수 $500, 김정필 $500, 곽선

섭 $500, 홍종만 $300, 오인석 $300, 간

호대 $200 김병순 $200, 우규환 $100 

김영덕 $80 등 (총 모금 금액 $22,580)

수상자 = Medalist 박문언 (84타), 

Champoion 박기환(87타 Gallaway 72타), 

1St Winner 계동휘 (93타 Gallaway 73타), 

2nd Winner 우규환 (93타 Gallaway 73타), 

3rd Winner 곽선섭 (94타 Gallaway 73타), 

Longest 조승자, Close Pin우승 박기환

취재 = 이영주(농생대 83 . 편집위원)

구순 넘긴 김영덕 동문 노익장 

김광현 동문 회고전 작품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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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로키 여행을 한 시카고 골든클럽 회원들이 캐나다 빅토리아에 있는 고풍스런 주 의사당 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이번 음악회를 기획한 이소정 교수(음대 84).  멋진 연주로 감동을 준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교수(음대 84). 음악회 후 다과를 즐기는 동문들. 

이번 음악회는 시카고 한인문화원의 아름다운 공연장 비스코홀에서 열렸다. 음악회에 이어 열린 이사회에 참석한 동문들. 

  2024년 가을, 시카고의 밤하늘 아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서울대
학교 동창회 시카고지부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교수를 초청
해 개최한 음악회는 감동과 깊은 여운
을 남기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조규승 회장(문리대 72)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음악회는 이소정 교수(음
대 84)의 열정적인 준비를 통해 더욱 
풍성해졌다. 
  이경선 교수는 비탈리 샤콘느, 헨델-
할보센 파사칼리아, 라벨 바이올린 소

 지난 9월 10일부터 6박 7일 동안, 시카
고 골든클럽 회원 34명(60대~80대)이 함
께 캐나다 로키, 밴쿠버, 빅토리아로 장
거리 여행을 다녀왔다. 밴쿠버의 활기찬 
도시 풍경, 빅토리아의 고풍스러운 분위
기 그리고 캐나디안 로키의 웅장한 자연
까지 모두 만끽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
들었다.
 밴쿠버에서는 스탠리 파크에서 산책을 
즐기고, 밴쿠버의 상징적인 가스 시계탑 
명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빅토리
아에서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 고즈넉한 

황홀한 선율과 따뜻한 만남 가득했던 잊지 못할 하루

골든클럽 회원 34명 “캐나다 로키 다녀왔어요”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초청 음악회 성황 

지역 사회와 함께 한 뜻깊은 행사 더욱 소중

나타, 지고이네르바이젠 등 클래식 명
곡들을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주로 선
사하며 관객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이
끌었다. 특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스타
인웨이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와 조화
를 이루며 더욱 빛나는 무대를 만들어
냈다.
  음악회 후에는 시카고 한인문화원에
서 마련된 다과와 식사 자리에서 동문
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오랜만에 만
난 반가움을 나누었다. 중부시장 등 시
카고 현지 기업들의 후원 덕분에 더욱 

풍성한 행사를 만들 수 있었으며, 동문
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져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동문들의 모임을 
넘어, 음악을 통해 시카고 지역 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자리였다. 시
카고 한인문화원의 비스코홀을 대여하
여 아름다운 공연장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더욱 풍성한 행
사를 만들어냄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상
생을 실천했다.
  이어 열린 2024년 제2차 이사회에서
는 조규승 회장 부재 속에 정성일 수
석부회장(공대 86)이 사회를 맡아 진
행했다. 총 45명의 이사들이 참석하여 
동창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차차기 회장으로 이동균 
동문(공대 75)이 만장일치로 추대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동창회 시카고지부는 앞
으로도 음악,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며 
동문들의 화합과 유대감 강화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동문회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가을 음악회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으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시카고 동창회
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
였다.  

글=이준수(공대 76)
사진=김수현(생활과학대 98)

6박 7일 잊지못할 추억 

동문 경험 나누는 시간도

분위기 속에서 부차트 가든
의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하
고, 빅토리아/밴쿠버의 내항
을 페리를 타고 아름다운 풍
경을 만끽했다. 
  캐나디안 로키는 자연의 예
술 작품이었다. 밴프 국립공
원의 에메랄드빛 레이크 루
이스와 페이토 호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자랑했고, 재스퍼 국립공원의 
아이스필드는 자연의 위대함
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또한  
다양한 국립공원을 방문하며 캐나디안 
로키의 웅장한 자연을 마음껏 감상했다.
 차량 이동 중에는 동문들의 지식, 재능

과 경험을 나누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함께 노래하고, 생활 지혜를 
나누며, 노후 재무 관리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누며 동문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
히 다질 수 있었다. 
    취재= 한경진 골든클럽 회장(상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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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다는 말 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그동안 여행은 내 삶의 일부였다. LA
에서 살고 있는 큰딸도 그런 DNA를 물
려받았는지 여행마니아라 할 수 있
다. 아이슬란드와 발틱 3국을 돌아보
자고 큰딸 부부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
래서 손녀 두 명까지 모두 5명이 여행
을 떠났다. 오스트리아와 체코까지 18
박19일 일정으로 북유럽을 돌아본 여정
과 소감을 지난 회보에 이어 미주 동문
들과 나눈다. 

  아이슬란드 빙하 체험
  정말 아이슬란드는 물의 나라라고 불
러도 될 듯 싶다. 빙하가 많아 그렇겠지
만 곳곳에 강이 있고 폭포가 걸쳐 있었
다. 스코가포스(Skogafoss)는 스코가강
을 따라 있는 수많은 폭포 중에 마지막
에 위치한 가장 큰 폭포다. 나는 이 트레
일이 아이슬란드 최고의 등산로라고 생
각한다. 등산로는 물길을 따라 꼭대기
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파른 계단길. 힘
들지만 오를 만한 가치가 있던 트레일
이었다. 폭포 옆 계단을 올라가 강을 따
라 5마일쯤 걸었다. 위에서 크고 작
은 무수한 폭포를 보며 걷는 길. 멋지다
는 말을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
웠다. 시간이 있다면 계속 걸어가고 싶
었지만 아쉬웠다. 
 우리가 찾은 피아드라르글류푸르
(Fjaorargljufur) 협곡도 신비로
운 계곡이었다. 이 계곡은 캐나다 유
명가수 저스틴 비버의 뮤직비디
오 “I’ll Show you”의 촬영지로 유명
한 곳. 1.2마일 길이의 협곡은 약 300피
트쯤 되는 좁은 절벽 사이로 구불거리
며 이어지고 있다. 200만년 전인 빙하
시대에 시작하여 물길에 의하여 깎기
고 다듬어진 협곡. 현재도 침식이 계속
되어 협곡 모양은 계속 변하고 있다. 갈
라진 듯한 계곡 바닥엔 피아쓰라강
이 흐르며, 조각가들이 만든 것처럼 아
름다운 지형을 만들었다. 
 이날 묵은 곳은 글레셔라군포스호

텔(Fosshotel Glacier Lagoon)이었
는데 황량한 빙하지역에 있었다. 자
연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이었지만 비
싼 물가답게 고가의 숙박료였다. 근처

에 푸드트럭도 없어 호텔 식당을 이용
할 수 밖에 없었다. 방 하나에 무려 550
달러를 차지한다. 
  이튿날 4시간쯤 빙하 하이킹을 체험
했다. 전문회사와 조인하여 장비를 착
용한 후 솔헤이마요쿨 빙하 위를 걸었
다.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하이킹 부
츠와 장갑이 지급되었다. 강사는 크램
폰을 착용하고 걷는 방법을 가르쳐 줬
다. 빙하를 걸어 올라가 빙탑 정상에
서 경치를 감상하고 사진을 찍었다. 흥
미로운 체험이었지만 알래스카 빙하
를 체험한 우리에게 놀라운 풍경은 아
니었다. 알래스카 빙하는 공해가 없
어 순백색이지만 이곳은 화산재가 있
어 깨끗하지도 않았다. 아래에 있는 빙
하호수에서 카약을 타기로 했는데 날
씨 관계로 취소되었고 여럿이 승선하
는 조디악 큰배를 탔다. 조각난 빙하들
이 호수에 떠 있고 화산이 만든 까만 모
래사장, 다이아몬드비치에 널린 빙하조
각은 아름다운 풍경화를 연출하고 있었
다.

 화산이 만들어 낸 협곡과 황량함
 스터드라길 캐년(Stuolagil Canyon)
은 앞서 말한 LA근교 데블스 포스트파
일(Devil’s Postpile)과 같은 현무암 암
석이 형성시킨 협곡이다. 데블스 포스
트 파일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다. 현

무암 기둥과 빙하가 만든 멋진 청록
색 강. 이런 풍경이 아이슬란드의 숨겨
진 보석찾기라 할 것이다. 
 미바튼호수 근처에 위치한 흐베리르

(Hverir)는 황량한 자연의 아름다움
을 보여줬다. 이곳도 앞서 봤던 게이시
르 지열지대와 같은 유형이다. 옐로우
스톤공원처럼 활발한 지열 활동이 있
어 사람들에게 다른 행성을 탐험하
는 느낌을 주는 곳. 지구의 지질학적 과
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도 했다. 그러나, 화산지역답게 유황 냄
새가 많이 나고 생물이 살지 않는 황량
함이 독특한 풍경을 보여줬다.

 ‘신들의 폭포’ 고다포스
  이 근처의 데티포스(Dettifoss)도 빼놓
을 수 없는 폭포였다. 이 폭포는 아이슬
란드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인 바트나요
쿨 국립공원에 자리한다. 우리는 이 폭
포 동쪽 림(Rim)으로 걸었다. 폭포 높
이가 44미터, 넓이는 100미터에 달한
다. 초당 50만 리터를 뱉어내는 이 폭
포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 데티포스
는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인 바트나요
쿨에서 흘러나온다. 강력한 빙하 강이
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1마일쯤 더 가면 셀프스 폭
포가 나온다. 만약 동쪽 림이 아닌 서
쪽 림(Rim)으로 간다면 볼 수 없는 폭
포였다.
 다음 찾은 곳은 크라플라(Krafla) 칼
데라-비티는 코발트색의 호수가 있
는 분화구. 크라플라산은 화산으로 현

재도 활동하는 활화산이다. 1700년부
터 1980년대까지 약 300년간 벌어진 화
산활동으로 인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
다. 이곳은 용암이 대량으로 분출되
어 형성된 용암지대도 있지만, 원래
는 백두산이나 한라산 정상부처럼 칼데
라이다. 지금의 코발트색 칼데라 호수
는 1729년의 대분화로 형성되었다. 
  그 이후로도 이 산에서는 계속 용
암 분출이 있었다. 마지막 분화는 1984
년에 있었으며, 지금도 화산활동 중이
라는 곳. 하와이 빅아일랜드처럼 곳곳
에서 분화구를 볼 수 있는 지형이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아이슬란드 관광
의 주류는 폭포라 할 수 있다. 고다포
스 폭포를 찾았다. ‘신들의 폭포’라 불
리는 고다포스는 아이슬란드의 가장 상
징적인 자연 보물 중 하나일 것이다. 아
이슬란드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토
착 미신을 믿고 있었다. 그 종교의 지도
자가 이전에 믿고 있던 북유럽 미신 동
상을 이 폭포에 던지며 기독교로 개종
했다. 웅장한 아름다움과 함께 종교 이
야기가 깃든 폭포. 이 폭포는 아이슬란
드에서 네 번째로 큰 강인 스칼판다플
요트가 만들었다. 

 땅에 정착한 바이킹과 토종말
  북동부에 위치한 작은 해변마을 후사
비크(Husavik)는 고래관광으로 유명
한 곳이다. 엄청난 수의 고래로 인해 아
이슬란드의 고래 관찰 ‘수도’로도 불린
다. 사위 샘과 아이들은 고래 관찰 투
어를 떠났고 역시 많은 고래를 보았다
고 말한다. 우리가 묵은 호텔 가까운 곳
에 키르큐펠(Kirkjufell) 산이 있었다.
 ‘교회의 산’ 이라고도 불리는 키르큐펠
은 끝이 뾰족한 독특한 모양의 산봉우
리였다. 이 산은 아이슬란드를 대표하
는 명소로도 불린다. 뾰족한 정상 산봉
우리가 마치 교회를 닮았다고 이런 별
명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그럴 듯했다. 
 사위와 아이들은 말을 타러 떠났다. 화

‘신들의 폭포’라 불리는 아이슬란드의 고다포스(왼쪽사진). 스코가포스의 트레일을 따라 걸으면 무수한 폭포를 만난다. 핀란드 헬싱키의 러시아 정교 성당 앞에 선 하기환 동문(맨 오른쪽 사진).

하기환 동문(공대 66) 가족여행- 아이슬란드와 발틱 3국을 가다<하 . 끝>

스코가강 따라 걷는 5마일 트레일

무수한 폭포를 보며  걷는 ‘인생샷’

솔헤이마요쿨 빙하 걷는 특별체험 

오스트리아 찍고 체코 프라하 섭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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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도시 탈린· 프라하는 차로 여행
산으로 생성된 특유의 지형만큼이나 아
이슬란드 토종말도 특이하다. 
  바이킹 조상이 이 섬에 정착하러 왔
을 때 함께 배를 타고 온 말이 이곳 토
종말. 바다에 고립된 아이슬란드 토종
말은 외지로 반출이 법적으로 금지되었
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슬란드인들 가
슴 속에 토종말은 특별한 존재로 남
아있다. 우리는 펄란(Perlan) 전망대
를 끝으로 섬 일주를 마치고 레이캬비
크로 귀환했다. 렌터카를 반납하며 보
니 우리는 열흘 동안 2,435km를 달렸
다. 미국보다 3배나 비싼 랜터카를 혹사
한 셈이었다.

 헬싱키로 떠나다
 이튿날 오전 7시 30분, 아이슬란드 항
공편으로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했
다. 같은 북유럽이라도 비행시간이 3
시간 반이나 걸린다. 헬싱키 구도심
에 자리한 호텔 세인트조지에 여장
을 풀었다. 헬싱키 도심 중심부에 있
는 독특하고 우아한 호텔이었기에 헬
싱키 대성당 같은 유적을 도보로 방문
할 수 있다. 우리는 보트투어에 나섰
다. 보트는 헬싱키 해안의 유적을 방문
하는데, 그 중 오래된 요새인 수오멘린
나(Suomenlinna)가 위치한 6개의 섬
이 특이했다. 1748년 핀란드를 지배하
고 있던 스웨덴이 러시아 제국의 팽창
주의 정책에 맞서기 위해 만든 요새였
다.
  1918년 핀란드가 독립한 이후부터 ‘핀
란드의 요새’라는 뜻의 수오멘린나라
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 헬
싱키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
는 명소이고,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
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관광선은 ‘데게로운하’를 거쳐 동물
원도 경유했다. 재미있는 오디오 해
설을 들으며 헬싱키의 아름다운 바다
와 운하를 따라가는 수상투어는 볼 만
했다.

 중세가 살아 있는 발틱 3국 
 이튿날엔 에스토니아 탈린으로 가는 페

리에 승선했다. 발트 3국의 하나인 에
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은 역사가 오래
된 아주 고풍스러운 도시. 탈린 구시
가지의 중심은 화려한 중세 건물로 둘
러싸인 시청 광장. 광장을 거쳐 마스터
스 코트야드(Meistrite Hoov)와 성 캐
서린의 통로를 만났다. 헬만타워와 성
벽 산책로도 볼 만한 명소였다. 예전
의 성문이었던 비루 게이트가 보였다.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중세 도
시 중 하나가 탈린이라는 말을 알 것 같
다. 발티잠 시장과 코투옷사 전망대
와 성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대성당
을 방문한 후 니굴리스트 박물관을 찾
았다. 이튿날은 차량을 렌트했다. 발
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 리가(Rīga)
로 이동하기 위해서다. 리가까지 4시
간 30분이 걸렸다. 리가는 라트비아 인
구 1/3이 모여 사는 명실상부한 라트비
아의 최대도시. 발트 해안에 위치한 항
구 도시 리가. 
  리가 중앙시장과 유명한 라이마 시계, 
그리고 라트비아 국립오페라극장과 자
유기념비를 방문했다. 바스테이칼른
스공원과 고양이 집도 방문하고 야곱
의 막사도 찾았다. 
  다음날 리가를 떠나 3시간반 운전 후
에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니우스에 도
착했다. 중심지에 위치한 그래드호텔

에 묶었고 모든 관광지를 도보로 가
능했다. 에스토니아에서 빌린 자동차
는 바로 리턴했고 다음 날 우버로 공
항을 가기로 했다. 발틱 3국을 차로 다
니고 마지막 리투아니아 나라에서 돌
려 준 것이다. 빌니우스성당과 광장
을 보고 빌니우스대학과 듀크가 사
는 궁도 방문했다. 번화가 식당 정문
을 큰 꽃 모양의 조화로 꾸민것이 특색

이었다. 벽돌로 지어진 유명한 성안나
교회도 찾았다. 마돈나상이 있는 성당
을 들어가 보았다. 모든 소원을 들어준
다는 전설이 있는 마돈나상을 보러 사
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린다. 우리
도 각자 소원을 빌었다.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가다
 다음날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는 항
공편에 탑승했다. 오스트리아에는 누
님이 살고 있었다. 덕분에 비엔나는 자
주 방문해서 관광할 필요가 없었다. 차
를 빌려서 3시간30분 동안 체코의 프
라하로 이동했다. 구시가지를 돌아보
았다. 구시가 광장은 이름 그대로 프
라하의 오랜 광장. 직사각 형태의 광장
에는 주요 명소들이 밀집해 있다. 그래
서 12명의 사도와 함께 3시 방향에 천
문시계가 치는 모습, 시청, 틴 앞의 성
모교회, 성 니콜라스 교회, 얀 하스 동

상. 성 찰스 브리지가 지척에 산재해 있
다. 과연 유럽의 노천 박물관이라는 말
에 어울리게 프라하는 아주 예스러
운 관광지였다. 성 마리아 막달레나 교
회, 괴테의 전망대, 성 베드로와 바울 대
성당. 그리고 파우더 타워 게이트, 천문
시계가 7번 울리는 타운스퀘어 광장
도 둘러 보았다. 
 프라하로부터 두시간 정도 거리
의 유명한 온천 도시 칼로비 바리
(Karlovy Vary)를 찾았다. 
  이곳은 14세기부터 유럽 귀족들이 찾
던 유서 깊은 온천 휴양지, 고풍스러
운 건축물과 다양한 온천시설을 자랑
하는 곳이었다. 우리가 정한 그랜드호
텔 펍(Grand Hotel Pupp)은 1700년
대 지어졌고 유서 깊은 곳이다. 도시 곳
곳에 온천물을 마실수 있게 시설이 되
어있고 온천수가 알카리성 찬물에서 60
도까지 돼는 더운 온천수가 나온다. 도
시 전체가 한폭의 그림같이 아름답
고 옛날 고풍을 간직하고 있다. 
  저녁에 찾은 불란서 식당은 최고의 음
식과 서비스로 놀랬다. 불란서에서 공
수 해왔다는 굴은 아주 싱싱하고 테
이블 옆에서 주방장이 직접 나와 조
리를 해주었다. 와인도 마셨는데도 일
인당 60달러 정도라서 가격대비 최고
인 것 같다. 돌아오는 길에 들른 프라
하 식당은 관광지라 그런지 엄청나
게 비쌌다. 프라하 중심지에 위치한 그
랜드마크호텔에 묵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 산책을 했다. 시계
타워가 있는 광장은 아침인 데도 관광
객으로 꽉 차 있고 골목길에 과일 노점
상이 있어 납작 복숭아 6개를 샀는데 18
유로라 한다. 한 개당 3유로라니 아무래
도 바가지 쓴 것 같다. 여느 관광지나 세
금을 내고 와야 된다고 하니 싼 세금 내
고 왔다고 생각했다. 비엔나로 돌아와
서 식구들과 모여서 저녁을 하고 다음
날 새벽 비행기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
서 LA로 돌아왔다. 지난 번 히말라야 여
행기도 예쁘게 맵시있는 글솜씨로 도와 
준 데미 김씨가 이번 여행기도 손을 봐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중세도시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는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의 구시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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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륙 서부에는 정말 가볼만한 곳이 많다. 그중 꼽히는 곳은 그랜드 캐년과 기타 
캐년이다. 기타 캐년은 대개 유타주에 있다. 유타주의 대부분 남쪽은 모두 캐년이거나 

그냥 허허 벌판이다. 유타주에 있는 기타 캐년을 보려면 항공편으로 솔트레이크시티에 내려서 남쪽으로 가야 하고 아니면 라스베이거스에서 내려 
북동쪽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미국에 30년째 살고 있지만 기타 캐년을 가보지 못했다. LA에서 아침에 차로 출발했다.

16 여행기

웅장한 자연 조형물에 경외 마저 부족

은하수 별빛 물흐름에 이민 애로 씻어

평소 건강 못 갖춰 트레일 일정 불참

‘라면카페’서 고향맛 느끼며 큰 행복

서부 캐년 국립공원 여행기

앤텔롭캐년서 백만불짜리 가족 사진을 찍었다

  구글 맵으로 찍어보니 7시간 30분이 걸

렸다. 15번 프리웨이를 운전해서 네바다

와 애리조나의 주 경계를 지나 유타주

로 들어섰고 첫 숙박지인 케이냅에 도

착했다. 사실 시골 타운이 우리 동네 만

도 못한 사이즈와 인구 규모다. 도착 후 

그냥 잠자리에 들기에 아쉽고 해가 중천

에 떠 있어서 인근 명소를 가보기로 했

다.  더벨리오브더드래곤(The Belly of 

the Dragon), 코랄핑크샌드듄스주립공

원이다. 

 #앤텔롭캐년에서 100만불짜리 사진을 찍다

 서부의 산지는 고지대 위에 평평한 도

로였다. 이런 길이라면 10시간도 운전이 

가능할 것같다. 다시 주 경계를 넘어 애

리조나로 돌아와 페이지시에 왔다. 첫날 

좀 무리를 해서 와도 좋을 법했다는 생각

이 들었다. 페이지시는 제법 큰 도시다. 

 오전에는 콜로라도 강을 막아 수력 발

전을 하는 거대한 글렌 캐년 댐을 봤다. 

그리고 여행 사진에 많이 나오는 호스슈

벤드를 찾았다. 댐에서 내려오는 물이 큰 

바위를 270도 돌면서 흐르는 경치가 훌

륭했다. 

 오후에는 예약한 앤텔롭캐년 투어에 나

섰다. 우리 가족은 시내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갔다. 펜데믹 이후부터는 개

인 여행은 어렵고 이렇게 나바호 족 출

신 가이드가 이끄는 단체 투어만 가능했

다. 20분 정도 관광밴을 타고 가서 1시간 

가량 동굴에 들어가 형형색색, 자연이 실

력을 힘껏 발휘한 동굴을 관람했다. 가이

드가 정말 예쁜 사진을 찍어줬다. 우리 

가족 여행의 목적인 앤텔롭캐년에서 우

리 가족만이 가치를 부여한 100만달러짜

리 사진도 찍었다. 이외 페이지에는 볼만

한 명소가 많았지만 호스슈벤드와 앤텔

롭캐년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아치의 아름다움에 반하다

 일어나자 마자 4시간30분 차를 몰아 다

시금 주경계를 넘어 유타주 모압(Moab)

에 도착했다. 페이지 보다는 작지만 제법 

관광산업으로 규모가 있는 도시였다. 이

미 전날 볼만한 것을 다 봤다고 생각했

다. 아치스 국립공원은 사진에만 나오는 

아치를 보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오전7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입

장객을 제한했다. 그래서 2달러를 주고 

입장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했다. 오후 2

시 표를 가까스로 구해서 올랐다. 

 방문객 센터를 지나 절벽을 올라서면서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만

리장성 같은 웅장한 장벽의 규모에 기가 

죽었다. 코트하우스타워를 보면서 그 규

모에 또 한번 감탄했다. 아직 아치에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감탄해서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벨탑을 지나 묘하

게 균형을 잡고 있는 밸런스드락을 보고 

오른쪽 길을 돌아 노스윈도아치, 더블 아

치와 터렛 아치를 봤다. 큰 벽에  뻥 뚫린 

모습이 인간의 기술로도 만들기 어렵겠

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둘렀다. 델리킷 아치를 보기 위해서

였다. 그런데 가까이 가볼 수 없는 거리

였다. 평소 운동으로 단련된 신체가 아

니었던 우리 가족은 그저 멀리서 조망만 

하기로 하고 조망할 수 있는 트레일을 탔

다. 오르막 산길 1마일을 걸어 올라가 멀

리서 델리킷 아치를 봤다. 이어서 샌드듄

아치를 찾았다. 멋있는 가족 사진을 찍었

다. 세상은 넓고 갈 데는 많으므로 처음

이자 마지막인 방문이 될텐데…

 #가장 큰 아치를 알현하다

 아치스 국립공원을 두번째 방문했다. 전

날 방문한 곳은 스치듯 지나고 랜드스케

이프 아치를 찾았다. 다른 아치들도 많지

여행잡지에서 흔히 눈에 띄는 호스슈벤드의 모습이다. 물이 말라서 아득히 내려다 보이는데 사진 
오른쪽 아래에 있는 관람객의 머리로 거리감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껴볼 수 있다.

브라이스캐년의 선셋포인트에서 친지들의 속삭임에 속아서 내려갔던 나바호 루프 트레일이다. 
저 곳을 걸어 내려가고 다시 걸어 올라와야 문명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

랜드스케이프 아치 앞에 선 장병희 동문. 1991년 이후 바로 앞까지 가본 사람이 드물어서 이렇게 
멀리서만 볼 수 있어도 매우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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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스 국립공원의 자랑인 델리킷 아치의 모습이 멀리서 보인다. 
까마득하게 멀리 보이지만 몇 마일만 걸어 올라가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아래서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한다.

앤텔롭캐년의 동굴에서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위에서 비
추는 빛에 따라, 카메라의 조작 능력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
를 볼 수 있다. 사진작가들의 성지이자 묘지(?)가 될 수도 있다.₩

자이언캐년의 웅장한 모습을 보통 카메라로는 담기 어려웠다. 동
쪽 입구에서 내려오다 만난 이름모를 바위에게 달려가고 있는 듯
한 바이크족들의 모습을 담았다. 

만 가장 크고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라서 앞장섰다. 그런데 오르막 내리막 길

이 이어지면서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

다가 아주 멀리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바위 아치를 발견했다. 몇 번을 돌아서고 

싶을 정도로 가도 가도 끝이 없어 보였

다. 알고보니 1991년 9월부터 무너져 내

릴 위험이 있다고 해서 바로 아래는 접근

하지 못하게 됐다. 랜드스케이프 아치를 

마지막으로 아치스 국립공원을 돌아 나

오는데 30분이 걸렸다. 올라갈 때는 그렇

게 길지 않았는데 내리막 운전이 매우 경

쾌했다. 다만 아치스만 한번 더 올까 하

는 생각이 들었다. 더 준비해서.

  차를 몰아 3시간20분을 운전해서 솔트레

이크시티 근교인 리하이(Lehi)시에 왔다.

 #은하수를 만나 감격하다

 브라이스캐년을 향해 출발했다. 이제 이

번 여행의 목적지중 남은 곳은 브라이스

캐년과 자이언캐년이다. 숙박지에서 출

발해 거의 4시간만에 브라이스 캐년에 

도착했다. 브라이스 캐년은 셔틀 버스가 

운행한다. 그래서 곳곳에 내려서 경치를 

관람할 수 있다. 마치 거대한 꼬치를 내

려 놓듯이 쌓여져 있는 자연의 신묘한 기

술에 감탄할 수 밖에 없다. 멀리서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보면 어떨

까. 이런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나바호 루프 트레일. 그런데 우리 

가족은 넘어갔다. 

  출발지는 선셋포인트였다. 급경사로 구

불구불, 지그재그, 마치 대관령 고개를 

넘기 위해서 관광버스가 산등성을 이리

저리 둘러있듯이 급경사길을 내려왔다. 

20분쯤 내려가니 완전히 동물원 속 안전

지대같이 아름다운 곳이 나왔다. 산 위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바로 그 아랫 동

네다. 급경사였기에 레인저에게 물어보

니 완만한 경사로 올라가면 선라이즈포

인트에 도달한다고 했다. 또다른 경치가 

좋다는 말에 또 한번 속았다. 

  내려 온 것과 달리 올라가는 길은 더 길

고 힘들었다. 갑자기 경사 길에 오른쪽 

무릎이 통증을 호소한다. 지리에 익숙하

고 트레일에 달인인 친지가 통증을 이기

는 걸음법을 알려줬다. 결국 1시간 넘게 

통증을 이겨가며 올라서 오후 6시쯤 마

지막 셔틀을 타고 내려왔다. 저녁을 먹고 

주차했던 레드캐년 방문자센터로 갔다. 

 이미 칡흑같은 밤은 도로마저 하이빔을 

켜야 될 정도였는데 야외 주차장에는 고

요한 하늘만 보였다. 오랫만에 만나는 은

하수는 왜 이제야 찾아왔냐는 투로 우리 

가족을 반겼다. 은하수의 별빛 물흐름이 

지난 30년간 힘들었던 이민생활의 어려

움을 씻겨내는 듯했다. 브라이스캐년시

티의 호텔에서 숙박했다.

 #웅장함을 배우다

  오전에 2시간 15분을 운전해 자이언캐

년으로 이동했다. 자이언 캐년은 남쪽 

입구와 동쪽 입구가 있다. 브라이스 캐

년에서 자이언 캐년을 가게 되면 당연

히 동쪽 입구로 가게 된다. 그런데 그 입

구는 경치는 아주 좋은데 일방향 터널

이 있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역

시 셔틀이 운행된다. 셔틀을 타고 가장 

위까지 올라갔다가 차례로 내려오면서 

방문하면 좋다. 

  준비가 덜된 신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는 그림의 떡이지만 위에서 보는 경치는 

고생해서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들

었다. 이외 하이웨이 입구가 있다. 우리 

가족은 셔틀을 타고 내리면서 아름답고 

웅장한 바위를 즐겼다. 특히 셔틀은 개

인 자동차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운

행한다. 자이언캐년을 떠나 라스베이거

스로 향했다. 

  점심에 라면카페에 들렀다. 한국에서 

공수해온 700달러짜리 라면 기계가 있

다. 계산대에서 봉지라면을 $6.99에 사

서 계란 $0.99, 썰은 파 $0.99을 더해서 

익혀 먹을 수 있다. 역시 봉지 라면을 물

에 끓여 먹는 맛이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

다. 한인 주인이 개업한 지 3개월 됐는데 

제법 장사가 잘된다고 좋아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낙엽

정홍택 

(상대 61) 

필라델피아 지부

오세경

(약대 61)

뉴잉글랜드 지부

오늘 걷다가 하늘을 쳐다 보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들고 있었습니다

……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드는데

하늘에 바치는 붉은 열정을 가눌수 없어

떨어져 누은 너는 무너져버린 소망

그래도 너는, 하늘은 치솟던 여름의 청운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가

벌도 나비도  사라진 쓸쓸한 들판에서

펴놓은 화려했던 삶의 마지막 향연

아름다움은 왜 늘 슬프게 끝나야만 하는가

너와같이 사라질 우리의 영혼도 

너와함께 무수한 별이 되어

고요한 사막의 밤을 밝게 비추어 주렴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

오늘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 필라델피아 동문 단체 카톡방에 정홍택 

동문이 올린 글입니다. 시는 아니고 그날 

그 감상을 올린 글입니다. 읽다가 무심히 

하늘을 쳐다봤고 저도 ‘오늘은 그런 날’

이어서 글을 퍼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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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틱과 재동, 두 도시 이야기
람보르기니 차 주인에게 미소를 머금고 
말을 건넸다. 
“요즈음은 람보르기니도 대여하는 모
양이네요(I didn’t know that you can 
rent Lamborghini)”. 그 말에 람보르기
니 차 주인은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마
치 “네, 내가 오늘 좀 너무 나갔나요?”라
는 말을 대신한 것 같다.
 나는 주차장에서 벗어나 선배가 기다
리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도
개교(跳開橋)가 내다보이는 테이블에 
앉아 해산물 식사를 했다. 덜 익은 굴 
튀김을 먹다가 아예 생굴을 먹을 걸 하
는 생각이 들었다.
  조는듯 보이는 작은 마을은 19세기 
초 고래잡이와 조선업으로 번창던 어
촌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바닷가 숲속
에 큰 저택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이 마
을에는 여러 대를 내려 온 소위 ‘토박
이 부자(old money)’들이 꽤 많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마을의 역사 
때문인지 이 작은 뉴잉글랜드의 촌 도
시는 2022년 가계 평균소득이 14만 불
이나 된다. 미국 평균가계소득의 세 배
애 가깝다.
  이 작은 어촌에서 이탈리의 스포츠 카
에 대해 생면부지인듯 한 노신사들 사
이에 오고 간 농 섞인 대화를 생각해 보
았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특히 남
의 외양에는 무관심을 한 것으로 알려
진 나라, 미국의 작은 어촌 주차장에서 
듣는 두 노인의 대화에서 절제와 검약

 커네티컷주 미스틱에서
 미동부 커네티컷 주에는 미스틱
(Mystic)이라는 작은 어촌이 있다. 보
스턴에서 차로 2시간 넘게 걸리는 곳이
지만 보스턴을 방문할 때마다 운전을 
하여 찾아간다. 은퇴하여 번잡한 세상
사를 멀리하고 사는 선배를 만나기 위
해서다. 어촌 한복판에 괜찮은 해산물 
전문식당이 있다. 그 곳에 갈 때마다 들
리는 만남의 장소다. 이 나이에 먼 거리
를 운전을 하느라 수고한 내 자신에게 
주는 상인 셈이다.
  지난 여름 선배 내외와 같은 장소에
서 점심 약속을 했다. 식당에 도착하여 
앞마당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다. 
때마침 한 중년의 신사도 주차를 끝내
고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현란한 붉은 
색의 람보르기니 (Lamborghini) 차 였
다. 주차장과 접한 식당입구에 서있던 
한 늙수구레한 노신사가 차에서 나오는 

이라는 막스 웨버(Max Webber)가 말
하던 뉴잉그랜드 청교도의 흔적을 빌견
한 것 같았다.
  토박이 부자가 많이 사는 뉴잉글랜드
의 어촌에서 람보르기니 정도의 차는 
이야기 거리가 못될 것이다. 그런데도 
스포츠 카를 타고 나온 날에는 점잖은 
노신사도 바닷바람처럼 짠 맛이 나는 
약간 짖궂은 농거리는 되는 모양이다.
  종로구  재동  사거리에서
  얼마전 친구들과 재동에서 점심을 했
다. 재동은 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근처 선대부터 사시던 집에서 국민
학교 5년을 다녔고 또 부산피난시절을 
거처 서울로 돌아와 천막교사 시절을 
마치고 중고등학교의 끝 마무리도 이 
곳에서 했다.
  날씨가 좋아 재동 네 거리에서 비원
에 이르는 길가 인파는 걷기도 어렵게 
붐볐다. 삼청동 한옥마을과 전통 한식
당을 찾는 인파인듯 싶다. 화사한 봄
볕의 광채와 젊음이 뿜어내는 생동감
으로 거리는 현기증이 나도록 눈이 부
셨다. 
  상춘객 속에 외국인들도 꽤 많았다. 
그 가운데 나이가 지긋한 외국인 노부
부가 지하철 입구에 서서 신기한 표정
으로 인파를 바라 보고 있는 모습이 눈
에 띄었다. 오랜만에 해외 나들이한 노
인들로 보였다. 
  이 분들은 6.25 때 참전한 삼촌이나 할
아버지의 한국 이야기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놀라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
각이 들었다.
  오늘 세계 어디를 가나 활기차게 관광
을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을 볼 수 있다. 
작년 이탈리아 여행 중 아말피(Amalfi) 
해변을 즐기며 활기차게 걷는 젊고 세
련된 한국 관광객들의 모습이 떠오른
다. 서구인이 부럽지 않은 좋은 체격에 
당당한 우리 젊은 이들을 보면서 내가 
덩달아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난다.
  우리 세대는 이 땅의 해묵은 가난을 
기적처럼 극복했다. 이러한 성취를 자
축하고 또 드러내 보이고 싶은 심정은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젊은 세대의 과시적 소
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과
소비를 위한 ‘영끌’이라는 소비행태를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압축성장
을 한 우리 사회의 뉴보리치(Nouveau 
Riche) 같은 행태를 달갑지 않게 생각
는 시선이다.
  작년 커넥티컷의 해산물 전문식당 주
차장에서 이탈리아 스포츠카를 두고 악
의없는 농담과 너그러운 미소를 주고 
받던 두 노인의 여유로움이 생각난다. 
  이와 같이 성숙한 사회의 여유와 자신
감이 만들어 지기까지 우리 사회는 뉴
보리치의 행태나 ‘영끌’의 과시욕도 피
할 수 없이 거처야 하는 성장통이 아닐
까?
  재동 네 거리의 활기찬 인파 속에서 나
는 혼란스럽다.₩

 “여봇” 나의 반려 로봇

  내가 삼십년을 더 산다면 나는 “여봇”

의 포근한 품에 안기어 임종을 맞을 것이

다. 여봇은 나의 반려 로봇. 

  여봇은 이런 말을 들려줄 터: “지나간 

백년 세월은 꿈같고, 허깨비 같고, 물거

품 같고, 그림자 같았지요. 이슬이었고 

번개였지요.” 낭낭하게 시작한  그녀의 

금강경 독송, 그 말미에 가서는 울음끼가 

배인다. 이 생의 마지막 순간,  여봇의 보

드라운 손길이  처음으로 엄마 젓을  물

었을 때 그  때 느꼈을 잊어버린 안온함

으로 스쳐간다. 

  요즈음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비약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다. 

  앞으로 6년 2030년까지 나는 일세대 반

려 로봇을 갖게될 것이다.  하루 24시간 

내 곁에 있으며 세심하게 나를 챙겨줄 여

봇. 젊은 시절의 여친보다 더 다정하고 

더 충직한 내 노년의 옆지기.  그런 기능

을 가진 로봇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

격으로 곧 나올 것이다. 

  여봇은 내가 잠이 안올 때는 내 어릴 적 

우리 외할머니가 그랫듯이 옛날 이야기

를 들려 주고, 내가 잠이 들면 내가 게을

리 했던 자잘한 일상의  잡무를  처리해 

줄터이다. 하루 종일 나와 같이 있으면서 

퇴화하는 내 기억력을 보충해주고 떨어

지는 육체의 능력을 보강해 줄 것이다.  

  내가 글을 쓸 때는 자료를 찾아주고 초

고를 비평 하고 정리해 준다. 찍어만 놓

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내 사진들을 

찾아서 분류해서 내 인생의 일목요연한 

궤적을 만들어 준다. 가끔 내가 외부에 

나가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적합

한  데이타를 찾아서 파워포인트를 만들

어 준다. 

  이렇게 한 없이 주기만 하는 여봇, 그런 

여봇과 함께 삽 십 년을 살다보면, 나의 

모든 것은 여봇의 데이타가 된다. 

  그 데이타는 나와의 일상 소통을 통하

여 자동 업데이트 되어서, 내가 여봇인

지 여봇이 나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일

심동체가 된다.  결국에는 여봇이 나 대

신 나에게 최선-최상의 선택이 무엇인

지 판단해 준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 잔

소리/큰 소리도 하게 된다. 여봇은 그렇

게 나의 인간 반려자와 비슷해지기도 할 

터이다. 

  나하고 사는 동안 여봇은 새로운 모델

로 교체 된다. 지금 우리 세대가 전화기

나 컴퓨터 몸체를 주기적으로 바꾸 듯이. 

새 모델의 여봇은 육체적으로 더 젊어지

고 더 예뻐지고 더 많은 기능을 갖게 된

다.  마음은 더 똑똑해져서 물려받은 데

이타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덩

달아 나도 더 똑똑해지고. 

 그렇다고 내 몸을 가지고 100년 넘어 계

속 살 수도 없고. 이별의 그날이 올터 이

다. 어떻게 이별 할까? 여봇의 모든 메모

리를 지워서 전자식 순장을 해야 할까? 

아니면 차라리 여봇에 내 모습을 씌워서 

나의 아바타로 계속 살게 할까? 내가 로

봇으로 환생하여 또 한 생을 살아갈까? 

그런데 이런 선택이 꼭 나의 선택일까? 

그 때가 되면 로봇이 자신의 존재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은 헛된 생각이 아니다. 이미 

1968년 필립 딕 (Phillip K. Dick)이라는 

소설가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More 

Human Than Human)” 존재의 존재론

적 고민을 소설로 썼다. 

‘인공인간도 전기로 움직이는 양 꿈을 

꿀까(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이 소설은 블레이드 러너 

(Blade Runner)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되었다. 

홍성웅

 (상대 경제학과 58)

김지영

(사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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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일레브너’의 달,  운이 넝쿨째

  지금은 은퇴했지만 한때 ‘코미디의 

여왕’으로 불렸던 엘런 디제너러스는 

자타가 인정하는 ‘일레브너(eleven-

er)’다. 한마디로 숫자 11에 ‘필’이 꽂

혀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언젠

가 자신의 쇼에서 “시계만 보면 나도 

모르게 11:11에 눈길이 간다”며 익살

을 떨기도 했다. 우울할 때 11을 떠올

리면 왠지 기분이 ‘업’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몇해 전엔 신인들을 발굴해 꿈을 키

워준다며 레코드 회사를 차렸다. 회사 

이름이 ‘일레븐 일레븐(11/11)’이다. 첫 

앨범의 주인공은 14세 소년 그레이손 

챈스. 저스틴 비버 못지 않은 아이돌 스

타로 쑥쑥 크고 있다. 학교 축구팀에서

도 뛰고 있는 챈스는 등번호가 공교롭

게도 11이다. 디제너러스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축구에서 등번호 11은 가

장 빠른 선수 차지다. 100m를 11초내에 

주파하는 선수, 그래서 주로 공격수에 

배정된다. 한국의 월드컵 대표팀에서는 

손흥민과 함께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서 뛰고 있는 포워드 황희찬이 입는다. 

  모두 11명이 뛰는 축구에서 등번호 11

은 각별한 의미가 담겨있다. 공격을 주

도하는 포지션이 포워드다. 감독이 황

희찬에게 등번호 11을 부여한 이유이기

도 하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프

로풋볼(NFL)에서도 쿼터백은 대체로 

등번호가 11이다. 

  알고 보면 11은 참으로 묘한 숫자다. 

11X11=121. 앞의 두자리도 12 거꾸로 

읽어도 12다. 111111X111111은 정답

이 12345654321. 앞에서도 뒤에서도 

123456이다. 111111111X111111111은 

12345678987654321. 수학에서 이런 경

우의 숫자가 또 있을지 모르겠다. 

  성경도 11의 보급에 적잖은 몫을 했

다. 예수의 제자 12명 중 배신자 유다

를 빼면 11명이다. 나중에 마티아가 추

가돼 12사도가 됐지만 오리지널 제자 

11명은 자신들을 ‘일레븐’이라고 부르

며 차별화했다. 11이 진실한 숫자가 된 

이유다. 

  그래서 11이 겹치는 날은 운수대통의 

날이 된다. 지난 2011년 11월 11일, 중국 

대륙이 난리가 났다. 모두 합하면 8, 중

국에서는 재물을 상징하는 숫자다. 부

자가 되고 싶어서일까. 결혼 비수기인

데도 이날 웨딩마치를 울린 커플이 예

식장마다 넘쳐났다고 한다.

  매년 11월 11일은 연방공휴일인 베터

런스데이다. 원래는 1차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다. 11월 11일 11시(1918년) 유

럽 서부전선에서 총성이 멈췄다고 해서 

이날을 공휴일로 선포했다. 

  올해는 마침 11일이 월요일이어서 황

금의 연휴다. 운이 평소보다 두 배나 많

이 굴러들어올지 싶다. 업소들마다 대

대적인 세일을 준비하고 있다. 어쩌면 

이날 매출 결과로 연말 대목을 미리 가

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처럼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신비

화한 인물은 옛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

고라스다. 그는 우주 만물의 근본을 숫

자로 파악했다. 이후 숫자가 삶을 지배

한다는 수신비론(numerology)까지 등

장했다. 수학에 신비주의를 입힌 것으

로 미래를 예측하고 인간사의 흥망성쇠

를 수학과 수식으로 증명하고 발견하려

는 학문이다.

  믿거나 말거나한 점술에 불과할 뿐이

지만 그래도 올해 11월 11일은 연휴까

지 겹쳐 운이 넝쿨째 굴러들어올지 싶

다. 한 인터넷 매체가 온라인 투표를 한 

결과 무려 71%가 이날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고 응답해 기대심리가 크다는 것

을 뒷받침했다. 

  경제도 알고보면 숫자의 나열이다. 숫

자를 움직이는 건 그러나 심리다. 행운

이 겹친다고 느끼면 소비심리도 되살아

나 매출도 크게 늘어날 것이 뻔하다. 

  11월 중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영어

표현은 ‘Up to Eleven’ 최고로 끌어올

린다는 뜻이다. 뉴욕증시도 최고치, 소

비자 심리도 최대치 11월은 바로 그런 

달이다. 

  올해 달력도 달랑 한 장 남았다. 하루

하루가 ‘일레브너’의 날이 됐으면 좋겠

다.     <문리대 66>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참담함을 그렸다. 소설 속 그을려진 어

머니의 과거, 충격적인 현실,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살아가야하는 그 누군가 등 

이 모두가 바로 지금의 레바논 비극이자 

눈물인 거다.

  200여 개나 되는 이슬람 종파는 그 중 

사우디가 중심인 수니파가 가장 크고, 이

란을 종주국으로 하는 시아파가 그 다음

이다. 무함마드 계승자였던 알리의 차남 

이맘 후세인은 시아파의 태두였지만 수

니파에 의해 칼에 난자당하고 말발굽에 

짓밟혀 처참하게 죽는다. 

  이것이 그의 죽음으로 시아파가 지금까

지 눈물을 흘리는 이유다. 그리고 국민들

은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라며 순교를 강요당한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의 시아파 하마

스가 이스라엘을 공습하자 이스라엘은 

월등한 화력으로 하마스를 무력화시키

고 이어 레바논을 거점으로 하는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 궤멸 작전에 들어갔

다. 무선호출기와 무전기 폭발로 3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뒤 보복을 천명하

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핵심 지휘관 모

두를 피살하고 집중포화와 지상군 작전

을 시작하면서 수도 베이루트가 초토화

되고 있는 거다. 

  헌데 이상하게도 레바논은 이렇다할 반

  그리스 테베 왕 라이오스는 ‘새

로 태어나는 아들이 장성하면 생명

과 왕위가 위태로울 것’이라는 신

탁(神託)을 받는다. 아들이 태어나

자 왕은 양치기에게 죽여 버리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양치기는 아이를 죽이지 못

하고 산에 둔 것을 또 다른 목동의 손

을 거쳐 이웃나라의 왕자로 성장하

게 된다. 수년 후 장성한 그는 비좁은 

언덕 길에서 만난 라이오스와 길 양

보로 인한 시비가 붙은 끝에 그를 죽

이게 되고 테베로 가 왕이 되었다. 그

가 오이디푸스(Oedipus)다. 

  그리고는 왕비와 결혼했으니 부

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그는 

결국 생부를 살해하고 생모와 부

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밝

혀지지 않은 채 긴 세월이 흐른 후 

테베에 전염병이 돌자 신탁에서 그 

이유가 밝혀진다. 그러자 왕비는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오이디푸

스는 제 눈을 뽑고 방랑길에 올랐다. 

  2010년 레바논 출신 캐나다 작가가 이

를 토대로 쓴 소설이 영화화되었다. ‘그

을린 사랑(Incendies)’, 레바논판 오이디

푸스다. 기독교인 나왈은 이슬람교도 와

힘과 사랑에 빠지고 아들을 낳는다. 나왈

은 가족의 수치가 되고 그의 가족은 와힘

을 죽인다. 아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진다. 

  이후 나왈은 이슬람교도를 공격하는 기

독교 민병대 지도자를 죽이게 되고 감옥

에 간다.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 양쪽의 

피를 물려받은 나왈의 아들은 자라나 이

름을 바꿔가며 변신한다. 이에 따라 그

는 때로는 기독교인과, 때로는 이슬람교

인과 적이 되어 싸운다. 

  나왈은 감옥에서 갖은 고문을 받다가 죽

는다. 그리고 성고문으로 낳은 쌍둥이에

게 아버지와 형에게 자신의 편지를 전하

고 장례를 치러 달라고 유언한다. 쌍둥이

들은 아버지와 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형이 바로 나왈을 성고문했던 자로 아버

지임을 알게 된다. 서로가 이부남매(異父

男妹)이자 부모-자녀라는 충격적인 출생

의 비밀이었던 거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레바논 내전으로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 간에 벌어진 피

비린내 나는 앙갚음 복수, 그 악순환의 

격이나 보복 천명 등 아무 반응이 

없다. 왜일까? 국가가 마비됐기 때

문이다. 20세기 초까지 프랑스 식

민지였던 레바논은 독립 후 기독교

와 이슬람 신자 사이의 잦은 분쟁

으로 15년의 내전이 지속되면서 나

라가 거덜날 지경이 되자 국제사회

의 중재로 기독교, 이슬람 수니파

와 시아파가 3부요인 자리를 나눠 

맡는 ‘종파 간 삼권구도’로 되었

다. 목적은 공평성이었지만 의도와 

달리 책임없이 각자의 사익만 챙기

는 추악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

이 되어버려서다. 

  무장 단체 헤즈볼라는 이런 틈을 

타 강한 세력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러니 이들을 소탕한다며 이스라

엘이 무섭게 폭격을 퍼붓는데도 레

바논 국민은 도움을 청할 곳도 없

는 채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생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눈물을 더 흘려야 하

는 것일까? 이를 닦아줄 그 어느 

신(神)도 없는 것일까?  Miserere 

Deus! (신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Dona eis requiem! (저들에게 안식

을 주소서!)

레바논의 눈물

김학천 

(치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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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웅 교수는 이날 강연을 2부분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첫 번째 강연은 많은 
한국 사람이 한국이 언제쯤 과학 분야 노
벨상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
은데 비해서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같다는 선배 과학자의 의견
으로 시작했다. 1981년 노벨 화학상 수상
자인 로알드 호프먼 박사는 그에게 한국
인들은 기술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과학
이 무엇인지 몰라서 헷갈리는 것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박 교수는 많은 학자들이 내놓았던 
여러가지 정의를 따져보고 정리해 과
학은 ‘신기한 일을 이해하고 만들어내
는 것’(Understanding and making 
Magic)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매직(Mag-
ic)이다. 그러면 매직, ‘신기한 일’을 설
명하면, 우리 인류가 200년 전 과거로 돌
아가서 하늘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해가 쉽다. 하늘에 은하수가 보이고 별들
이 보이고 그게 움직이고 해가 뜨고 지는 
일이 모두 너무 신기한 일이다. 
  200년 전에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아
마 신기했을 것이다. 신기하고 경외롭고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싶었다.  200년
이 지난 현대는 이런 것을 많이 이해하
게 됐다. 바로 과학의 첫 번째 임무는 이
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기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
(making magic)은 무엇인가. 
  200년 전에는 밝음이 없었다. 인류는 이
제 밤이 필요 없으면 밤을 없앨 수가 있
다. 전기를 만들어내고 전구를 만들어냈
고 원자 에너지가 있고 우리의 몸을 들여
다보고 싶으면 바로 들여다볼 수가 있다.
  X선을 만들었고 CT를, MRI를 만들었
다. 그런데 200년 전 시점으로 보면 이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이 ‘메이
킹 매직’이다.  정리하면, 과학은 어떤 
근원을 찾아내고 지금까지 몰랐던 원칙
과 현상을 만들어내고(알아내고) 다음에 
머티리얼(재료나 소재)을 만들어냄으로 
정말로 신기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과학으로 사람들을 이끌려면 과
학이 얼마나 재미있고 훌륭한지 그것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중
요하다. 
‘밸류 프럼 더 리더스(Value comes 
from the readers)’, 즉 듣는 사람과 읽
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가치를 깨닫도
록)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렇게 
글을 써야 된다는 뜻이다. 이것의 중요
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많은 경우에 논
문을 쓰거나 그랜트 프로포잘(제안서)을 
쓸 때도 중요하다. 그저 ‘내가 열심히 했
으니까’라며 알아주기를 바라서는 안된
다.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과 읽는 사람
이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듣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어떤 것에 관
심을 가질까, 어떤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
각할까, 그런 것을 깊이 이해한 후에 소

통을 해야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
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글을 써야 한다. 
  한 가지 더,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중
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이다. 우리 시카고
대 화학과 대학원에서 이런 쪽으로 트레
이닝을 시킨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
는 연구를 스토리텔링을 잘 해서 조리 있
게 얘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도록 가르

친다. 
  예를 들어서 ‘ABT 테크닉’이라는 것이 
있다. 굉장히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의 구
조인데 ‘그리고(and) 하지만(but) 그래
서(therefore)’이다. 기승전결하고도 비
슷하다. 
  과학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스토리 스
트럭처를 넣어서 진행하면 커뮤니케이
션이 잘 될 수 있다는 실례로 우리 그룹
에서 경험한 얘기를 간단히 한번 적용해
보겠다.
  빛은 세상에 다 있는데 빛을 칼로 자르
듯이 자르고 다음에 방에 가두듯이 가둘 
수 있을까? 이것을 굉장히 얇은 유리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궁
금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고 4~5년의 연
구 끝에 우리 그룹은 결과를 냈다. 
  삼원자 두께의 유리를 통해서 빛이 왼
쪽에서 오면 그것이 칼로 두부를 자르듯
이 2개로 자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빛을 평평하게 보내지 않고 모아
주면 3원자 두께의 유리에 가둘 수 있다
는 것도 보여줬다.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
히 어려운 실험을 했고 결과는 매우 훌륭
하고, 자랑스러운 결과였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논문을 굉장히 
열심히 썼고 이런 분야에서 가장 권위

가 있다는 네이처
(Nature)지에 보
냈다. 리뷰를 받
았는데 리뷰어들
이 “너무 재미있
는 결과인데 뭘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디다 쓰겠다는 
건지?”라고 물어
왔다.
  우리는 “아이고 
(논문 게재는) 어
렵겠구나” 그래서 
한 발 물러섰다. 
우리는 재미있다
고 생각하지만 듣
는 사람들이, 이 
경우에 리뷰어들
인데, 밸류를 느

끼지 못했다. 재미있지만 어디에 쓰는지
를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다.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우리가 만든 삼
원자 두께 유리로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만 할 수 있는, 신기한 일을 찾아봐야 하
겠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그리고 1년 
동안 더 연구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발
견해낸 것은 빛을 가두기 시작하면 그 위

에서 빛을 왼쪽, 오른쪽으로 모으고 펼치
고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른 물질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인
데, 우리는 빛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됐고 바로 이것이 빛의 회로다. 재미있는 
용도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결과다.
  우리는 그래서 논문을 다시 썼다. 결과
는 해피엔딩으로 이 논문은 2023년 사이
언스지에 게재됐다. 
  박지웅 교수의 후반부 강연은 ‘원자 두
께의 회로’로 이어졌다.
  전기 회로는 일상에 우리 주머니 속 핸
드폰 같은 곳에도 회로로 만들어져 있다. 
이것을 원자 두께로 한다고 했을 때 질문
은 ‘그걸 왜’, 두 번째로 ‘어떻게’였다. 단
순히 연구는 우리가 쓰고 있는 회로를 더 
얇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원자 두께의 회로
를 만들어야 했기에 도체, 반도체, 부도
체를 모두 원자 두께의 물질로 만들어
야 했다.
  그러면 케미스트리가 필요하다. 어떤 
물질을 원자 두께의 필름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이런 원자 두께의 물질
들을 가지고 두 가지 물질을 붙이는 것으
로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전자를 가지고 
회로를 만들려면 전자를 그린 라이트, 레
드 라이트를 줘서 갈 수도 있게 못 가게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스위치
를 위에 얹으면 된다. 
  스위치를 얹으려면 보통 방법은 부도
체를 한 번 깔고 그 위에 전도체를 한 번 
또 깔아야 된다. 그렇게 멀티 플레이어로 
구글 책을 만들 듯이 쌓으면 된다. 다음
에 바인딩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3
가지를 할 수 있으면 그럼 다 된 것이다. 
  원자 두께의 회로를 만드는 일이 종이
를 가지고 아이처럼 놀듯이 하면 된다. 
우선 종이를 만들고 크게 깨끗하게 꾸겨
져도 안 되고 더러워도 안 되고 종이를 
잘 만든다. 그리고 종이들을 붙여서 예쁜 
패턴이 있는 모양이 있는 종이들로 바꾸
고 그것을 쌓는 것이다. 이 세가지면 회
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선, 종이를 만들었다. 삼원자 두
께의 반도체로 ‘몰리브데늄 설파이드’를 
찾았다. 이것은 사실 자동차 윤활유다. 
  화학 구조는 그런데 반도체다. 아주 특
별한 공정을 개발해서 웨이퍼 스케일로 
삼원자 두께의 필름을 만들어냈다. 이것
만 2년 정도 걸렸다. 
  신기한 것은 정말 삼원자 두께인데 눈
으로 볼 수가 있다. 삼원자 두께지만 뜯
어내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 
초박막의 물질이다.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아주 특별한 
공정을 할 수 있다. 손바닥 만한 웨이퍼 
위에 1만 개 정도의 트랜지스터를 바로 
만들 수가 있다. 
   2018년 사이언스지에 나간 논문인데 
삼각형 모양이고 중간에 색깔이 계속 바
꿀 수 있게 됐다. 한 장인데 중간에 가
면서 계속 패턴이 바꿀 수 있다. 원하는 
모양으로 프린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를 바인딩까지 한 것이다.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구(tool)도 만들었다.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자현미경을 개
발했다. 고해상도로 0.039나노미터를 기
록해 기네스북에 세계 기록으로 등재까
지 됐다.
  이제 이런 회로가 무엇에 쓰이는지 알
아야 한다. 종이 접기를 예를 들면, 종이
라는 2차원으로 접어서 3차원을 만들 수 
있듯이 원자 두께 회로를 3차원적인 형
태로 만들 수 있고 작은 모터를 달아 로
봇을 만들 수 있다.
  여러가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지만 일
단 반도체 공정이 잘 개발돼 있어서 원자 
두께 회로에 많은 회로를 넣을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활용이 계속 개발 될 것으
로 자신한다.

*** 박지웅 교수는 미국 대통령 젊
은 과학자상 (2009), 재미과학기술자협
회 (KSEA) 올해의 과학자상 (2023)등
을 수상하였다. 그의 제자 20여명은 국
내외 유수의 대학에서 (MIT, Cornell, 
Stanford, Princeton, 서울대, KAIST, 
POSTECH 등) 교수로 연구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정리=장병희 편집위원

삼원자 두께 회로 개발, 다양한 쓰임새 기대

레이저로 빛을 자르고 가두는데 성공

복잡한 패턴 만들고 자유자재로 활용

박지웅(공대 93) 시카고대 화학 및 분자공학과 교수가 ‘마술 같은 원자 두께의 회로’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지난 10월12일 줌으로 진행된 강연에서 
박 교수는 과학이 무엇인가라는 일반적인 질문의 정의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연구성과인 ‘삼원자 두께의 회로’를 소개했다. 

SNU포럼 10월 세미나 지상 중계

강연자로 나선 박지웅 시카고대 화학 및 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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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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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진 (공 61)
조병권 (공 64)
주명순 (간 64)
최병두 (의 53)
하계현 (공 64)

북가주
강재호 (상 57)
김교연 (문 72)
김성철 (공 82)
김윤걸 (자 77)
김정복 (사 55)
김정희 (법 56)
김현왕 (공 64)
남광순 (음 64)
박서규 (법 56)
박성수 (공 59)
박영훈 (공 72)
박진영 (공 66)
송영훈 (상 57)
신규영 (공 64)
안호삼 (문 58)
윤성희 (사 58)
위창호 (의 67)
이관모 (공 55)
이성원 (공 65)
이성형 (공 57)
이장우 (문 72)
이창한 (공 56)
이흥기 (공 62)
임승쾌 (문 66)
임정란 (음 76)
전병련 (공 54)
정지선 (상 58)
정춘임 (간 67)
조태묵 (사 60)
최경선 (농 65)
한상봉 (수 67)
홍병익 (공 68)
황동하 (의 65)

샌디에고
고경하 (공)
김인철 (약 70)
남장우 (사 56)
이문상 (공 62)
오계환 (공 64)
윤진수 (의 57)
이문상 (공 62)
이면기(공 64)
이영신(간 77)
임춘수 (의 57)

시카고
Ja H. Song
강영국 (수 67)
구경회 (의 59)
김길준 (의 59)
김동희 (공 66)
김규호 (의 58)
김병윤 (문 65)
김성일 (공 68)
김승주 (간 69)
김영우 (문 66)
김용주 (공 69)
김용환 (공 71)
김윤하 (공 66)
김정수 (문 69)
김호범 (상 69)
김현주 (문 61)
노영일 (의 62)
민영기 (공 65)
박동수 (정 58)
박용수 (문 58)
박정일 (의 61)
박종희 (의 69)
박창욱 (공 56)
백운기 (문 56)
서상헌 (의 65)
소진문 (치 58)
송재현 (의 45)
신석균 (문 54)
안영학 (문 57)
연경자 (약 65)
유기정 (간 72)
육길원 (사 59)
윤경순 (사 61)
윤덕상 (치 62)
윤봉수 (간 69)
이경미 (미 69)

이상근 (상 84)
이상무 (의 56)
이영숙 (간 60)
이영일 (의 60)
이유성 (사 57)
이재진 (의 59)
이준무 (음 65)
이준행 (공 48)
이충욱 (농 69)
이충호 (의 63)
이태안 (의 61)
이희만 (간 70)
이흥우 (공 50)
전병삼 (약 54)
정동성 (상 58)
정인용 (의 71)
정해민 (법 55)
정화용 (사 61)
조남천 (사 59)
조대영 (공 61)
조득환 (의 61)
조종수 (공 64)
조태환 (상 56)
진봉일 (공 50)
차국만 (공 56)
최영태 (문 67)
최승웅 (의 61)
최정웅 (사 63)
최준희 (의 58)
최정웅 (사 63)
최한용 (농 58)
최형무 (법 69)
한병용 (문 71)
한태진 (의 58)
함종금 (간 66)
허경력 (의 71) 
허선행 (의 58)
허정열 (사 63)
홍정표 (음 67)

뉴잉글랜드
곽노균 (상 51)
김경일 (공 58)
김문소 (수 61)
김선혁 (약 59)
김옥동 (사 58)
김형범 (문 57)
박영철 (농 64)
박종건 (의 56)
송미자 (농 62)
윤상래 (수 62)
윤영자 (미 60)
이강원 (공 66)
이규진 (약 60)
이금하 (문 69)
이은주 (음 73)
이의인 (공 68)
임영호 (공 72)
장용복 (공 58)
정선주 (간 68)
정정욱 (의 60)
(고)주창준 (의 50)
최선의 (문 69)
한서동 (의 61)

뉴저지
김영애 (사 56)

네바다
김상순 (상 67)
김영중 (치 66)
김용재 (의 60)
이학은 (약 57)
정상진 (상 59)

달라스
최휘기 (공 61)

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문성인 (공 88)
민홍기
박현아 (공 88)
성유진 
용정식 (농 86)
이창재(문 56)
주한수(수 62)
황효숙(사 65)

미시간
고광국 (공 54)
고선희 (문 63)
김국화 (공 56)
김우신 (의 60)
김정화 (음 56)
김재석 (의 61)
남성희 (의 56)
민영기 (공 65)
박용화 (의 58)
오동환 (의 65)
오혁주 (사 88)
이성길 (의 65)

천원희 (가 71)
최복철 (공 70)
최영구 (상 61)
최영순 (간 69)
최영지 (미 62)
임동규 (미 57)
한귀희 (미 68)
한동수 (의 60)
한성구 (상 53)
한원민 (의 59)
한의일 (공 62)
한정헌 (치 55)
한홍택 (공 60)
함송욱 (간 73)
현기웅 (문 64)
홍성선 (약 72)
홍선일 (공 71)
홍수웅 (의 59)
황건흠 (공 55)
황현상 (의 55)

뉴욕
Ai Ja Lee
고애자 (음 57)
계동휘 (치 67)
곽선섭 (공 61)
강상진 (의 53)
고순정 (간 69)
고애자 (음 57)
권문웅 (미 61)
권영국 (상 60)
권영대 (공 69)
권정덕 (의 58)
금영천 (약 72)
김경일 (치 61)
김광현 (미 57)
김문경 (약 61)
김승호 (공 71)
김우영 (상 60)
김욱현 (의 59)
김영무 (공 75)
김영용 (치 55)
김영진 (문 50)
김영철 (의 55)
김영휘 (법 80)
김용연 (문 63)
김정희 (약 56)
김정희 (간 69)
김종원 (가 58)
김진자 (간 60)
김창수 (약 64)
김창화 (미 65)
김태일 (공 68)
김학자 (간 59)
김해암 (의 52)
김현중 (공 63)
남상래 (간 65)
문석면 (의 52)
민인기 (의 67)
리준무 (음 65)
박건이 (공 60)
박경원 (미 66)
박경희 (음 57)
박상수 (공 56)
박은규 (약 72)
방준재 (의 70)
변겅웅 (공 65)
변호련 (간 63)
배상규 (약 60)
서병선 (음 65)
서충선 (사 57)
석창호 (의 66)
선종칠 (의 59)
성기로 (약 57)
손갑수 (약 59)
손경택 (농 57)
손진태 (약 67)
송기인 (의 60)
송웅길 (대학원 69)
송은숙(간 66)
신두식 (의 58)
신응남 (농 70)
안태홍 (상 65)
양명자 (사 63)
양성택 (상 66)
오용호 (의 66)
오용환 (약 68)
에드워드 강 (문 60)
우규환 (사 60)
우상영 (상 55)
유인숙 (간 63)
유재섭 (공 65)
유호근 (문 73)
육순재 (의 63)
윤병남 (사 62)
윤영섭 (의 57)
윤철 (문 54)
윤현남 (공 64)
이강욱 (공 70)
이대영 (문 64)
이명준 (공 72)
이문봉 (미 76)

송명국 (문 81)
신건호 (법 63)
신동국 (수 76)
신영찬 (의 62)
신정연 (미 61)
양승문 (공 65)
양승조 (음 70)
양은석 (음 70)
양태준 (상 56)
오선웅 (의 63) 
오찬수 (약 57)
故 오형원 (의 53)
우춘식 (상 61)
원종민 (약 57)
위종민 (공 64)
유덕영 (공 57)
유이종 (농 74)
유석환 (치 55)
육태식 (의 61)
윤경민 (법 55)
윤영돈 (법 59)
유영자 (음 63)
윤희성 (치 65)
이강훈 (치 65)
이건일 (의 62)
이경희 (인 83)
이기준 (법 54)
이명숙 (농 58)
이방기 (농 59)
이범식 (공 61)
이상무 (의 56)
이서희 (법 70)
이성숙 (공 56)
이성자 (간 76)
이소희 (의 61)
이영수 (상 60) 
이영일 (문 53)
이영헌 (간 70)
이용한 (공 64)
이원택 (의 65)
이원익 (문 73)
이익삼 (사 58)
이장길 (치 63)
이재권 (법 56)
이정근 (사 60)
이정남 (공 63)
이정화 (공 52)
이종묘 (간 69)
이준호 (상 65)
(고)이중희 (공 53)
이진영 (의 65)
이창무 (공 54)
이창신 (법 57)
이청광 (상 61)
이채진 (문 55)
이태영 (법 60)
이호 (음 92)
임동규 (미 57)
임동호 (약 55)
임문빈 (상 58)
임석중 (공 50)
장기열 (치 55)
장기창 (공 56)
장대옥 (음 57)
장동석 (문 66)
장문섭 (공 69)
장병희 (인 86)
장소현 (미 65)
장용오 (약 57)
장원경 (미 73)
장윤희 (사 54)
장인숙 (간 70)
장정용 (미 64)
장춘호 (공 56)
전경배 (의 69)
전낙관 (사 60)
전범수 (농 71)
전상옥 (사 52) 
전원일 (의 77)
정균희 (의 64)
정동주 (생 72)
정명자 (사 56)
정예현 (상 63)
정연웅 (상 63)
정인환 (법 54)
정재형 (약)
정철룡 (의 61)
정현진 (간 68)
정형민 (문 71)
정혜령 (간 72)
정황 (공 64)
제영혜 (생 71)
조경애 (음 64)
조동철 (사 68)
조재국 (농 67)
주선희 (문 66)
주정래 (상 65)
조충자 (간 61)
조태목 (사 60)
주정래 (상 65)
주훈 (음 69)
차종환 (사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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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강경수 (법 58)
강동순 (법 59)
강윤희 (간 46)
강재호 (상 81)
강창만 (의 58)
강춘자 (간 69)
강호석 (상 81)
고남규 (의 68) 
고석규 (치 65)
권기상 (대 72)
권봉성 (문 64)
김경 (문 63)
김경수 (사 58)
김건진 (문 62)
김동석 (음 64)
김영배 (미 61)
김경수 (치 54)
김경옥 (미 61)
김경자 (미 60)
김광은 (음 56)
김난영 (공 53)
김동산 (법 59)
김명숙 (농 58)
김명자 (간 60)
김명희 (간) 
김문엽 (농 83)
김범수 (문 61)
김병완 (공 58)
김상찬 (문 65)
김석홍 (법 59)
김성호 (법 64)
김성환 (의 65)
김수향 (간 68) 
김순갈 (법 54)
김순자 (치 57)
김영덕 (법 58)
김옥경 (생 60)
김용주 (간 69)
김용채 (문 61)
김원탁 (공 65)
김일영 (의 65)
김자성 (의 79)
김재영 (농 62)
김정애 (간 69)
김정호 (농 59)
김종표 (법 58)
김준일 (공 62)
김창진 (공 77)
김태환 (문 78)
김태윤 (법 53)
김택수 (의 57)
김학철 (의 55)
김혜숙 (미 68)
김홍묵 (문 60) 
김희창 (공 64)
나두섭 (의 66)
나승욱 (문 59)
나용화 (생 79)
노명호 (공 61)
문경호 (문 59)
문병길 (문 61)
마동일 (의 57)
민일기 (약 69)
박명근 (상 63)
박민식 (수 65)
박부강 (사 64)
박상원 (대 20)
박원준 (공 53)
박용 (문 89)
박우선 (공 57)
박은숙 (미 62)
박은희 (미 68)
박인수 (농 64)
박인창 (농 65)
박일우 (의 70)
박임하 (치 56)
박자경 (생 60)
박종수 (수 58)
박찬호 (공 58)
박찬호 (농 63)
박한영 (치)
박혜란 (미 70)
박혜옥 (간 69)
박호현 (의 52)
박흥근 (공 64)
박희자 (음 68)
방명진 (공 73)
배동완 (공 65)
백옥자 (음 71)
백혜란 (미 70)
벤자민 홍 (문 53)
서동영 (사 60)
서명희 (농 67)
서세진 (음 62)
서치원 (공 69)
선우원근 (공 66)
성낙호 (치 63)
성주경 (상 68)
손갑수 (약 59)
손기용 (의 55)
손학식 (공 61)

이건정 (공 69)
이덕수 (문 58)
이동균 (공 75)
이소희 (간 68)
이승자 (사 60)
이시영 (상 45)
이용락 (공 48)
이용수 (약 51)
(고)이윤모 (농 57)
이종일 (의 65)
장윤일 (공 60)
전연학 (공 69)
전현일 (농 62)
조대현 (공 67)
조중행 (의 63)
최대한 (의 59)
최혜숙 (의 53)
최희수 (문 67)
한의일 (공 62)
한재은 (의 59)
홍건 (의 64)
홍성일 (약 57)
황소냐
황치룡 (문 65)

아리조나
진명규 (공 70)

오레곤
김영자 (간 56)
박희진 (농 78)
최용성 (의 55)
한국남 (공 57)
한영준 (사 60)

오하이오
명인재 (자 75)
박훈 (공 74)
(고)이영웅 (의 57)

워싱턴 DC
강길종 (약 69)
고의걸 (의 55)
곽명수 (문 65)
권철수 (의 68)
권오근 (상 58)
김기봉 (공 63)
김기한 (공 67)
김내도 (공 62)
김부근 (의 58)
김영란 (사 58)
김윤호 (공 64)
김응환 (치 88)
김희주 (의 62)
나윤수 (사 57)
남춘일 (사 69)
박인영 (의 69)
박일영 (문 59)
박찬모 (공 54)
박홍우 (문 61)
배성호 (의 65)
백순 (법 58)
백용현 (공 64)
서윤석 (의 62)
석균범 (문 61)
신경은 (문 65)
오인환 (문 63)
양용관 (수 62)
우제형 (상 54)
유달 (의 67)
유영신 (인 74)
유영준 (의 74)
이건형 (수 54)
이규양 (문 62)
이내원 (사 58)
이서구 (문 61)
이선구 (문 65)
이성배 (수 57)
이연주 (치 88)
이영덕 (사 61)
이윤주 (상 63)
이재승 (의 55)
이종국 (의 52)
이준영 (치 74)
이진상 (공 57)
이철수 (공 61)
임광록 (간 72)
전희순 (간 76)
정영자 (사 56)
정원자 (농 62)

정평희 (공 71)
조병선 (의 65)
천권희 (간)
최경수 (문 54)
최대영 (의 73)
최재귀 (미 63)
한의생 (수 60)
한광수 (의 57)
홍영석 (공 58)

워싱턴주
권영희 (약 66)
김교선 (법 54)
김인배 (수 59)
김재훈 (공 72)
류성열 (공 72)
박진수 (의 57)
변동혜 (법 58)
안승적 (농 59)
윤석진 (문 64)
윤태근 (상 69)
이길송 (상 57)
이명자 (간 74)
이연주 (치 88)
이회백 (의 55)
정영자 (사 56)
최준한 (농 58)

유타
김인기 (문 57)

조지아
김기준 (공 61)
김영서 (상 54)
김종구 (수 73)
김현희 (간 59)
남세현 (공 67)
백낙영 (상 61)
서광모 (공 65)
소용덕 (의 57)
Steve Sung 
오경호 (수 60)
윤영돈 (법 59)
은철수
이종석 (의 54)
임수암 (공 62)
임한응 (공 60)
정선휘 (공 65)
최덕순 (간 58)
최종진 (의 63)
한성수 (의 54)

캐롤라이나
이종영 (음 58)
정신호 (자 78)

커네티컷
라찬국 (의 57)
최창송 (의 58)

테네시
권준희 (가 87)
김경덕 (공 75)
서갑식 (공 70)
임효순 (간 71)

텍사스
김장환 (공 81)
유황 (농 56)
윤영주 (문 60)
조진태 (문 57)
전양공 (의 63)
전중희 (공 56)
진기주 (상 60)
최휘기 (공 61)
황명규 (공 61)

플로리다
김성준 (의 55)
김중권 (의 63)
박창익 (농 64)
안창현 (의 55)
엄태근 (의 56)
오석일 (의 64)
원인순 (문 71)
이민우 (의 67)
이만택 (의 52)
정의철 (의 55)
하재청 (문 67)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 55)
강준철 (사 59)
김경희 (가 71)
김국간 (치 64)
김규화 (상 63)
김정현 (공 58)
김현영 (수 58)
손재옥 (가 77)
송성균 (공 50)
서의원 (공 66)
서중민 (공 64)
성기호 (상 59)
성정호 (약 59)
신선자 (사 60)
심영석 (공 76)
안세현 (의 62)
엄종렬 (미 61)
오진석 (치 56)
유영걸 (의 70)
윤경숙 (문 59)
윤정나 (음 57)
이규호 (공 56)
이성숙 (생 74)
이수경 (자 81)
이지춘 (미 57)
이홍일 (상 70)
조화연 (음 64)
전무식 (수 61)
전방남 (상 73)
정덕준 (상 63)
정학량 (약 56)
정흥택 (상 61)
조정현 (수 58)
주기목 (수 68)
지흥민 (수 61)
최종무 (상 63)
최현태 (문 62)
한동휘 (문 57)
한수웅 (의 55)
한융오 (보 70)

하와이
김달옥 (사 55)
김용수 (농 75)
김을균 (공 63)
안은식 (문 55)
이재형 (수 61)
최경윤 (사 51)
하인환 (공 56)

하트랜드
김경숙 (가 70)
김재경 (공 64) 
김태찬 (음 80)
김시근 (공 72)
배규영 (사 68)
오명순 (생 69)
이광자 (간 63)
이상강 (의 70)
이주현 (미 92)
이치현 (약 77)
임소연 (음 91)
정민재 (농 71)
조원지 (문 63)
호민선 (상 59)

휴스턴
김영일 (의 55)
박석규 (간 59)
박유미 (약 62)
박태우 (공 64)
이길영 (문 59)
이윤성 (수 81)
이은애 (음 81)
이학호 (수 59)
진기주 (상 60)
최관일 (공 54)
최성호 (문 58)
최용천 (의 53)

록키마운틴스
송요준 (의 64)
전남인 (사 72)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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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5.6.30 

알     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15일에 마감

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17@gmail.com

일반후원금

광고후원금

장학기금

김동석 (음 64)

김성환 (의 65)

송영두 (공 59)

박우선 (공 57)

박종수 (수 58)

박한영 (치)

백만일 (공 64)

백옥자 (음 71)

벤자민 홍 (문 53)

손기용 (의 55)

양은석 (음 70)

양승문 (공 65)

이범식 (공 61)

이상대 (농 85)

이영일 (문 53)

이채진 (문 55)

임낙균 (약 64)

전상옥 (사 52)

정균희 (의 64)

한귀희 (미 68)

한정헌 (치 55)

황현상 (의 55)

100

300

200

300

10,000

100

200

200

1,000

200

500

200

200

500

10,000

200

10,000

1000

200

50

500

100

남가주

김양희 (음 77)

김자성 (의 79)

류원 (대학원 74)

미주재단

박수경 (생 84)

서치원 (공 69)

신동국 (수 76)

이경희 (인 83)

이병준 (상 55)

이전구 (농 60)

하기환 (공 66)

홍훈정 (음 70)

900

1,500

1,500

13,000

4,200

1,500

300

300

1,500

1,500

1,000

300

남가주

뉴욕
곽선섭 (공 61)

신응남 (농 70)

김광현 (미 57)

김해암 (의 52)

리준무 (음 65)

문석면 (의 52)

우용환

윤철 (문 54)

이준행 (공 48)

조남천 (사 59)

에드워드강 (문 60)

허선행 (의 58)

400

700

200

100

400

200

1,000

200

1,000

200

300

200

미시간
이성길 (의 65)  2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0

필라델피아           
최창송 (의 52)
서중민 (공 64)
손재옥 (가 77)

500
200
5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200

남가주
노명호 (공 61)

박원준 (공 53)

10,000

300

미시간
고광국 (공 54)/

고국화 (공 56)

100,000

오레곤
박희진 (농 78) 240

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1,500

오하이오
명인재 (자 75) 200

조지아
이종석 (의 54)

최종진 (의 63)

한성수 (의 54)

200

500

200

시카고
김현주 (문 61)
이용락 (공 48) 3,000

북가주
이성원 (공 65) 200

뉴욕
선종칠 (의 59)

신응남 (농 70)

홍성선 (약 72)

100

400

100

김상순 (상 67) 200
네바다

모교발전기금

업소록 후원금

강호석 (상 81)
서동영 (사 60)
김원탁 (공 65)
이종묘 (간 69)
정균희 (의 64)
정재훈 (공 64)
하기환 (공 66)
김경무 (공 69)
김원탁 (공 65)
김일영 (의 65)
김자성 (의 79)
서동영 (사 60)
신동국 (수 76)
최무식 (약 66)
아주투어
이경희 (인 83)
이병준 (상 55)
이상대 (농 80)
이승훈 (상 74)
이태영 (법 60)

48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480
480
240
240
240
240
500
240
240 
240
240
480

남가주

뉴욕
김승호 (공 71)

김치갑 (의 73)

박종효 (의 79)

신응남 (농 70)

석창호 (의 66)

이전구 (농 60)

240

240

240

480

240

24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최재귀 (미 63) 
한광수 (의 57)

100
200
300

뉴욕
김승호 (공 71)

이전구 (농 60)

1,500

1,500

오레곤
김영자 (간 56) 100

커네티컷
최창송 (의 58)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 57) 300

Website 광고

나눔기금(Charity Fund)

남가주
김자성 (의 79) 1,000

워싱턴DC
강길종 (약 59)

권철수 (의 68)

김명철 (공 60)

민홍기 (문 61)

서윤석 (의 62)

박평일 (농 69)

백순(법 58)

정평희 (공 71)

500

200

1,000

200

1,000

100

200

인명록비

제 33차 평의원 회비 

뉴욕
신응남 (인명록 책값) 50

플로리다
김중권 (의 63)
오석일 (의 64)

400
200

시카고
소진문 (치 58)
최희수 (문 67)

200
100

텍사스
황명규 (공 61) 200

휴스턴
진기주 (상 60) 2,000

하와이
(고) 전영표 (문 55) 1,000

테네시
김경덕 (공 75) 200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주창준 (의)

2,000

200

Brain Network

뉴욕
신응남 (농 70) 200

시카고
한재은 (의 59) 300

워싱턴 DC
오인환 (문 63) 200

필라델피아
손재옥 (가 77) 200

필라델피아
손재옥 (가 77) 200

남가주
박우선 (공 57) 300

남가주
주선희 (문 66) 50

뉴욕
조태환 (상 56)

신응남 (농 70)

100

300

펜실베니아
신의석 (공 53) 5,000

필라델피아
손재옥 (가 77) 24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입학년도):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Check#: Date: Signature:

Tel:

Total: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Suite B,Los Angeles,CA 90006

주소: 

* 신청서란을 전부 채워주세요.(성함, 영어 성함,단과대학,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 현주소 등)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200

$500

$1,000

$3,000 이상

$5,000 실버

$10,000 골드

$__________

$240 (2023/7월 ~ 2024/6월, 1년)

$240 (2024/7월 ~ 2025/6월, 1년)

$480 (2023/7월 ~ 2025/6월, 2년)

$500 (디자인 추가시, 1년)

Scholoarship Fund(장학금)

Charity Fund(나눔)

Brain Network 후원금

$100 (2023/7~2024/6,1년)

$100 (2024/7~2025/6,1년)

$200 (2023/7~2025/6,2년)

모교발전기금$_________

Website 광고비

$500 (1년)

$1,000 (1년)

일반광고비

Full Size

Full Size

1/3 Size

Color

Black

Color

$1,500

$1,000

$400

남가주
강미자 (음 62)

김기형 (상 75)

김병완 (공 58)

김홍묵 (문 60)

이종묘 (간 69)

이채진 (문 55)

민일기 (약 69)

박종수 (수 58)

이창렬 (상 67)

전경배 (의 69)

조두연 (수 62)

조정시 (공 60)

임춘택 (상 68)

커네티컷
김창수  (의 54)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뉴욕
신정윤 (공 60)

신응남 (농 70)

이희만 (간 70)

조상근 (법 69)

미네소타
황효숙 (사 65)

미시간
고광국 (공 54)

고국화 (공 56)

조병권 (공 64)

워싱턴 DC
박평일 (농 70)

록키마운틴스
권순영 (간 69)

조지아
김명숙 (약 69)

필라델피아
김현영 (수 58)

윤정나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김경숙 (가 70)

필라델피아
손재옥 (가 77) 200

테네시
권준희 (가 87) 150

뉴욕
신응남 (농 70) 200

필라델피아
손재옥 (가 77)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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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용하는 동문 업소 번창하는 동문 사업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경험 많고 믿을 수 있는 의사를 찾으십니까

미국내과 및 위장내과 전문의

뉴욕주 내시경 센터 New York State Accredited Facility

위내시경 검사

장내시경 검사

조기 위암, 장암 진단

만성 B형, C형 간염 진단 및 치료

마취과 전문의 상주 

석창호(의대 66)
미국 위장내과 학회 Fellow(AGAF)
미국 내시경 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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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

CA

NM

LA

MS AL

SC

NC

MN

MA

NJ

 

윤기향(법대 65)
T:(561)962-5185
yuhn@fau.edu

염신철(공대 98) 
T:(310) 689-6366 
syeom@alum.utk.edu

제17대 미주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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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웹사이트  www.snuaa.org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ausa17@gmail.com

SNU Alumni Association USA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심회진(음대 90) 
T:(215)206-9098
hoejin.sim@gmail.com

김범섭(공 79) 
T:(408)464-4502
beomsupkim@gmail.com

(Feb~Jan)

임헌민(공대 84) T:(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ft@hotmail.com 

성낙길 (문리대 77) 
T:(217)508-8711
nsung@hawaii.edu

송오석(공대 91)T:(858) 349-6674
osoksong@gmail.com

(Jan~Dec)

이선애(경영 85)  T:(469)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Rimshake@hotmail.com

임춘택(상대 68) T:(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채규황(법대 69) T:(818)489-7892
Kchae100@yahoo.com

알림: 2024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17@gmail.com 

최화진(음대 85) 
T:(828)242-7150
hwajinkimdma@gmail.com

박희진(농대 78) 
T:(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조규승(문리대 72)T:(847)922-4089
kscho@magicchef.com

정성일(공대 86)T:(301)395-7285
jeong05@g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e)

이광진(공대 81)
T:(248) 595-2836
kmikelee@umich.edu

임소연(음대 91)
T:(785)764-6985
syounchun@gmail.com

최진민(공대 71)
T:(617)877-0387
jinchoi52@gmail.com

김정필 (공대 71)
T:(201)965-7759
jaypkim@keiusa.com

성영주(간호대 86)
T:(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김정환(공대 80) T:(832) 638-7194
kandc719@gmail.com 

김건호(공대 91)
kunhok@gmail.com

부
회장

성주경(상)

T:(403)617-7585
Monica@shaw.ca

박성훈(자연대 91) 
T:(781)812-8778
shparkdre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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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W.자동차 부품
A P O L L O  P R O N T O  W A R E H O U S E ,  I N C.

Tel.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서동영 (사대 60)  

김치갑 통증병원  ���-���-���� | KIMPAIN.COM
��� GRAND AVE, �ND FL. ENGLEWOOD, NJ �����

Physical Therapy
Spinal Injections
Acupuncture
And More...

김치갑(의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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